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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 전후인 1948년 4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경상북도 포항･고령･예천지역에서 김○조

(金○祚, 2마-1273) 등 민간인 18명이 청년 단원 및 그 가족, 공무원, 우익인사, 좌익에 비협조적이

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48년 4월부터 1950년 9월까지 포항･고령･예천지역에서 진실규명대상자 김○조 등 18명이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었다. 희생자들은 청년단, 공

무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

로 희생되었다.

2.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18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 사실이 확인된 13명은 다음과 같다. 김○조(金○祚, 2마-1273), 최○택(崔○宅, 2마

-13680), 최○율(崔○律, 2마-6357), 최○달(崔○達, 2마-6358), 윤○율(尹○律, 2마-12092), 정○

현(鄭○鉉, 2마-14642), 한○이(韓○伊, 2마-14643), 정○문(鄭○汶, 2마-15789), 정○곤(鄭○坤, 

2마-5656, -14645), 정○영(鄭○永, 2마-15369), 정○규(鄭○圭, 2마-7148, -14647), 정○수(鄭

○守, 2마-7149, 14648), 정○길(鄭○吉, 2마-14649)이다.

상해 사실이 확인된 1명은 임○이(林○伊, 2마-6359)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결정(희생 확인)된 장○봉(張○逢, 2마

-12437), 장○달(張○達, 2마-12438), 장○걸(張○杰, 2마-12439), 장○대(張○大, 2마-12440) 등 

4명은 진실규명결정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의 남성이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이다.

5.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에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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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사  건】 2마-1273 등 21건,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신청인】 한○자 등 12명

【결정일】 2025. 1. 14.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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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1. 사건 개요

가. 신청 취지

경북 포항･고령･예천지역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 우익인사, 청년단

원,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중상

해를 입었다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국가의 보상 등 피해구제를 요구하였다.

나. 신청 접수 현황

신청인 한○자 등 12명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대상자 김○조 등 18명이 경북 포항･고령･예천 지역에

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총 12명, 신

청 건수는 총 21건,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18명1)이다.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의 진실규명 신청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실규명 신청 상황

1) 신청인 12명 중 신청인 최○복이 3개의 사건(2마-6357, 2마-6358, 2마-6359)을, 정○상이 6개의 사건(2마-14642, 2마-14643, 

2마-14645, 2마-14647, 2마-14648, 2마-14649)을, 정○이 3개의 사건(2마-5656, 2마-7148, 2마-7149)을 신청하였다. 또한 

진실규명대상자 총 18명 중 정○곤에 대하여 2개의 사건(2마-5656, 2마-14645)이, 정○규에 대하여 2개의 사건(2마-7148, 2마

-16147)이, 정○수에 대하여 2개의 사건(2마-7149, 2마-14648)이 진실규명 신청되었다. 이 중에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

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희생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경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총 140건이며, 조사개시 된 사건은 총 125건이다. 이 중 34건은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에서, 13건은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에서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8건 중 23건을 ‘경북 포항･고령･예

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하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이 사건’이라고 한다.

연번
사건
번호

(2마-)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발생
장소

포항 (6건, 6명)

1 1273 2021. 1. 28.
한○자

(韓○子)
김○조

(金○祚)
남 시아버지 1908 1948. 4. 18. 1948. 4. 18.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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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건
번호

(2마-)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발생
장소

2 13680 2022. 7. 5.
최○일

(崔○日)
최○택

(崔○宅)
남 아버지 1907

1950.77.
(음)

1950.8.21.
영일군
흥해면 
망천동

영일군
흥해면
곡강동 

3 6357 2021. 7. 7.
최○복

(崔○福)
최○율

(崔○律)
남 형 1940

1950.12.17.
(음)

1950.2.4.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4 6358 2021. 7. 7.
최○복

(崔○福)
최○달

(崔○達)
남 형 1943

1950.12.17.
(음)

1950.2.4.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5 6359 2021. 7. 7.
최○복

(崔○福)
임○이

(林○伊)
여 어머니 1907 - 1995.4.21.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6 12092 2022. 3. 15.
윤○수

(尹○守)
윤○율

(尹○律)
남 아버지 1926

1950.8.13.
(음)

1950.9.16.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고령 (11건, 8명)

7 14642 2022. 9. 2.
정○상

(鄭○相)
정○현

(鄭○鉉)
남 할아버지 1878 1950.8.21. 1950.8.21.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8 14643 2022. 9. 2.
정○상

(鄭○相)
한○이

(韓○伊)
여 할머니 1891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9 15789 2022. 11. 2.
정○규

(鄭○奎)
정○문

(鄭○汶)
남 할아버지 1914 1949.3.15. 1949.3.15.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10 5656 2021. 6. 28.
정○

(鄭○)
정○곤

(鄭○坤)
남 아버지 1918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14645와 

동일대상자

11 14645 2022. 9. 2.
정○상

(鄭○相)
정○곤

(鄭○坤)
남 삼촌 1918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5656과 

동일대상자

12 15369 2022. 10. 12.
정○상

(鄭○相)
정○영

(鄭○永)
남 아버지 1924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13 7148 2021. 8. 2.
정○

(鄭○)
정○규

(鄭○圭)
남 삼촌 1927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14647과 

동일대상자

14 14647 2022. 9. 2.
정○상

(鄭○相)
정○규

(鄭○圭)
남 아버지 1927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7148과 

동일대상자

15 7149 2021. 8. 2.
정○

(鄭○)
정○수

(鄭○守)
남 삼촌 1934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14648과 

동일대상자

16 14648 2022. 9. 2.
정○상

(鄭○相)
정○수

(鄭○守)
남 삼촌 1934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7149와 

동일대상자

17 14649 2022. 9. 2.
정○상

(鄭○相)
정○길

(鄭○吉)
남 삼촌 1942 1950.8.21. 1950.8.21.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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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신청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5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 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따라 제11차(2021. 8. 12.), 제22차(2022. 1. 18.), 제39차(2022. 8. 30.), 제46차(2022. 

12. 6.) 제1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제15차(2021. 8. 26.), 제25차(2022. 1. 25.), 제

40차(2022. 9. 6.), 제49차(2022. 12. 27.) 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규명 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재 여부, 발생 배경,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경위,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희생자의 수, 가해 주체, 가해의 위법성 여부, 유족의 피해 등을 밝히고자 

한다.

연번
사건
번호

(2마-)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발생
장소

예천 (4건, 4명)

18 12437 2022. 4. 11.
장○현

(張○鉉)
장○봉

(張○逢)
남 아버지 1912 1950.7.18. 1950.7.20.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19 12438 2022. 4. 11.
이○옥

(李○玉)
장○달

(張○達)
남 시아버지 1918 1950.7.18. 1954.12.17.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20 12439 2022. 4. 11.
조○순

(趙○順)
장○걸

(張○杰)
남 시아버지 1918 1950.7.18. 1950.7.17.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21 12440 2022. 4. 11.
장○배

(張○焙)
장○대

(張○大)
남 아버지 1921 1950.7.18. 1950.9.20.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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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관 등의 기존 조사

◦ 1기 진실화해위원회3)의 진실규명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경북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경북 지역 적대

세력 사건｣(2009. 10. 20.)이다. 이 사건 관련 주요 결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 관련 결정서 주요 내용

결정서 결정일 주요 내용 비고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 10. 20.

1947년 12월~1953년 3월 경상북도 안동, 예천, 봉화, 영주, 
문경, 영덕, 청송, 영일, 경주, 청도, 영천, 경산, 대구, 칠곡, 
군위, 구미, 의성, 김천, 고령, 상주, 울진 등 21개 지역에서 
진실규명대상자 98명과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43명 
등 총 141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 상해를 당하거나 행방
불명 혹은 강제 연행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여 진실을 규
명하였다.4)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은 73명의 
신청인이 사건을 신청했으며, 분류, 병합한 58개 사건의 진
실규명 대상자는 총 100명이다.

5. 조사 방법

가. 기록 조사

1)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생산한 한국전쟁 전후 경북 지역 관련 사건 조사 결과보

고서 및 사건 기록을 검토･활용하였다. 검토･활용한 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건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경북 지역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와 사건 기록 

◦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1.

3)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하여, 2010년 12월 31일 최종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으로 같은 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와 구분하여, 

이하 ‘1기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한다.

4)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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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진실화해위원회,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22.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2022년 하반기 조사보

고서󰡕 3권, 2022.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23.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성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2024년 상반기 조사보고

서󰡕 8권, 2024.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4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24.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 󰡔2024년 상반기 조사보

고서󰡕 13권, 2024.

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 조사 연구용역 사업(2007)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피해 규모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책임기관을 선정해 각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다.5) 이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이 경북 예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 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경상북도 예천

군)󰡕(이하 󰡔피해자현황조사󰡕)가 작성되었다.

󰡔피해자 현황 조사󰡕에는 경북 예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면･리별 사건 유형, 발생 시기, 사건 

장소, 가해자, 사건 배경, 사건 개요, 참고자료, 피조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가족의 증언을 우선으로 듣고, 유교적 관습에 따라 피해자의 제사를 

모시는 아들의 증언에 무게를 두고 청취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형제, 당시 목격자를 통해 보충하였다. 

그 밖에 토박이이면서 오랫동안 마을일을 보았던 전･현직 이장을 탐문하여 구술 채록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1권, 2010, 116~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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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생자 명부

진실화해위원회는 󰡔6･25사변 피살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

자명부󰡕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는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작성한 명부이다. 공보처 통계국은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원 피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 상황을 개인별로 작성해 종합하였다. 이 명부에는 희생

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 장소, 본적, 주소가 정리되어 있다. 이 명부에 기재

된 한국전쟁 전후시기 경북 지역에서 희생된 887명의 명단 중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13명이 등

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는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과 1954년 2차에 걸쳐 작성한 명부이다. 

이 명부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끌려간 피납치자와 의용군, 노무자로 강제 징집된 사람

들도 포함되어 있고, 피납치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납연월일, 피납 장소, 주

소가 정리되어 있다. 이 명부에 기재된 경북 지역 피납치자 명단 중에서,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1명이 등재되어 있다.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는 청우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 집행위원회가 

1963년 10년 11일 합동위령제를 집행하기 위해 만든 명부로 1964년 1월에 완성되었다. 이 명부에

는 순국반공청년운동자의 성명, 출생연도, 본적, 주소, 직위 및 소속, 당시 소속 단체 및 직위, 학력 

및 경력, 순국투쟁 개황, 유족과의 관계와 이름이 정리되어 있다. 이 명부를 바탕으로 당시 내각수

반은 명부에 기재된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 명부에 기재된 경북 지역 희생자 명단 중에

서,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2명이 등재되어 있다.

3) 기타 자료

그 밖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아래 자료를 참고하였다.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Ⅱ󰡕, 1973.

◦ 보병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1980.

◦ 한국반공연맹,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87, 2010

◦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1: 예천의 역사󰡕, 예천군, 2005.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 포항경찰서, 󰡔경찰연혁사󰡕, 발행연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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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경찰서, 󰡔관내상황철󰡕, 1954.

◦ 고령경찰서, 󰡔전사확인서󰡕, 1967.

◦ 포항경찰서, 󰡔애국청년단체󰡕(순상애국단체원 명부, 상이경찰관대장, 순직경찰관대장), 1953.

◦ 󰡔부산일보󰡕, 󰡔매일신문󰡕, 󰡔조선일보󰡕, 󰡔남조선민보󰡕 신문기사 등

나. 진술 조사

1) 신청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한○자(2마-1273) 등 12명에 대한 신청인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

청인의 주요 진술 내용은 <붙임(표) 1>과 같다. 

2) 참고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참고인 양○○ 등 6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고인 진술 내용은 

<붙임(표) 2>와 같다. 이때 신청인이 본인이 신청한 사건을 진술하면서 다른 사건의 희생경위를 진

술하였을 때 해당 진술을 참고인 진술로 인용한 경우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서’라고 정리하

였다.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 기록을 통해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경위 

등을 확인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진술 내용은 <붙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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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결과

1. 사건 배경

가. 한국전쟁 전후 포항6) 지역의 상황

포항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무렵까지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특히 구암산, 비학산, 

보현산 등이 있어 지형적으로 김달삼 부대를 비롯한 빨치산 부대의 세력이 상당히 강했다. 

1946년, 대구10월 사건의 영향이 포항에도 미쳤다. 당시에는 포항의 각 지역에서 수천 명의 군

중이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10월 3일에 청년 700명이 시가지를 행진했으며, 이날 밤 포항에 계엄

령이 내려지고 이후 기계면･구룡포읍 등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이는 와중 영일군 군수를 

비롯해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7) 

대구10월사건, 2･7총파업8), 대구 6연대 사건9) 이후 일부 주민들이 태백산 일대로 입산하여 빨

치산 활동을 했다. 특히 대구 6연대 사건 중 3차 사건은 포항 오천에서 일어났는데, 이들 중 좌익세

력 일부가 인근의 보현산, 동대산 등으로 들어가 빨치산에 합류하기도 하였다.10) 1949년 8월 4일, 

김달삼 부대(제3병단)가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해안으로 상륙하여 이 일대의 좌익들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부터 군경 토벌부대와 빨치산 부대의 전투가 지속되었으며 1949년 9월과 11월의 태백산지

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으로 대부분의 빨치산 활동은 소멸하게 되었다.11).

당시 포항에서 있었던 군경 토벌부대와 빨치산 부대의 전투상황은 포항경찰서의 󰡔경찰연혁사󰡕에

서도 확인된다. 경찰은 1948년 6월 6일 송라면 광천리에서 빨치산 1명 사살, 1949년 8월 7일 지

행면 죽정리 태봉산 아지트를 습격하여 빨치산 1명을 사살, 1949년 11월 2일 죽장면 상옥리에서 

빨치산과 교전, 1949년 9월 6일 신광면 죽성리에서 빨치산 16명과 교전하여 4명을 사살했다고 

한다.12)

이처럼 해방 이후 포항지역에서는 좌익계열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좌익활동은 

6) 포항은 1914년 연일군, 흥해군, 장기군, 청하군 4군을 통합하는 영일군이란 이름으로 통폐합되었다. 그 후 포항읍은 1949년 포항부

로 승격되어 영일군에서 분리되어 같은 해 8월에 포항시로 개칭되었다. 1993년 포항시와 영일군을 묶어 현재의 포항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시기에는 해당 지역들이 경북 영일에 속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지명에 따라 경북 포항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권󰡕, 2010. 165~172쪽, 498~503쪽.

7)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60쪽.

8) 2ㆍ7투쟁은 1948년 2월 7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막기 위해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세력들이 총파업과 봉기를 한 사건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306, 2024. 2. 8. 접속)

9) 대구 6연대 사건은 여순사건에 이어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제6연대 병사 400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백골사단역사󰡕, 1980, 109~110쪽.

10) 1기 진실화해위원회,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10, 701쪽.

11)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77~78쪽.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 6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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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투쟁, 공비, 빨치산 투쟁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13)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초에 해안 쪽으로는 영덕까지 인민군이 내려와 전투를 벌였고 

내륙 쪽으로도 기계면･죽장면의 산악지대로 인민군 정규군과 유격대가 침투하여 포항의 안전을 위

협하였다. 8월에 들어서면서 인민군의 공세는 더욱 거세져서 8월 9일에는 기계면이 점령되었고 이

틀 뒤인 8월 11일에는 포항시가 점령되어 포항경찰서를 비롯한 아군이 모두 구룡포읍과 동해면 쪽

으로 후퇴했다. 8월 17일에는 영덕군 남정면과 영일군 청하면 월포동 일대에 고립되어 있던 국군 

제3사단이 구룡포읍으로 해상 철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포항지역은 구룡포읍･동해면･오천면･장기

면 등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두 달여 간 인민군에 점령되었다.

1950년 9월 말, 포항시 탈환(1950년 9월 20일), 기계면･흥해면 탈환(9월 22일), 청하면 탈환(9

월 23일)에 성공하면서 포항 지역의 전황은 안정권에 들어섰다.14) 

나. 한국전쟁 발발 전후 고령 지역의 상황

해방 후 고령 지역은 생활고 및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대구

10월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고령군민들은 조선식량영단 고령출장소 앞에서 창고미 방출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고령경찰서 정문 등을 돌며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관

계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5) 

이후 제주 4･3사건, 여순 사건 등을 거치며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고령지

역 거주민들도 대구10월 사건에 가담하거나 좌익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

사를 받는 등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찰의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국가보

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근의 대구형무소와 김천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한편,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 따르면 1949년 10월 31일, 가야산과 인접한 덕곡면 등에서는 

가야산을 거점으로 하는 좌익에 의해 덕곡지서가 습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6) 따라서 

고령 또한 경북의 다른 지역처럼 좌우익의 대립이 있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경찰은 발표문을 통해 군민들이 현 거주지를 지키고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

하며 재산의 반출을 금지시켰으나 군청, 경찰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대부분 피난한 상황이었다. 

1950년 8월 2일에는 인민군 제4사단이 고령에 진입하였고 8월 3일 새벽에는 미 공병대에 의해 

13) 좌익계열의 조직에 참여했거나 빨치산 등에게 식량 등을 제공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경찰서의 ｢관내상황철｣에는 대구10월사건, 대구 6연대 사건(3차) 등 해방 이후 포항지역의 ‘좌익활동’을 열거한 후 “이에 포항

경찰서에서는 보도연맹을 조직하여 포섭, 선도하여 정화에 힘쓰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포항경찰서, ｢관내

상황철｣, 1954.

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10, 720쪽.

15)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342~345쪽.

16) 1987년 출간 된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는 ‘한국반공연맹’이 혼란기 경북 내 시군별 전쟁 체험 기록을 수집하여 발간한 책이다. 

한국반공연맹,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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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철교가 폭파되었다. 고령군은 이때17)부터 9월 말까지 인민군의 점령상태에 있게 되었으며 

고령면에 소재한 관청건물과 가옥 700여 채는 폭격으로 인해 초토화되었다.18) 또한 1951년 8월 

18일에는 빨치산이 고령향교에 진을 치고 고령 농협을 임시 청사로 활용하고 있던 고령경찰서 병력

과 한 시간 이상 치열한 교전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빨치산은 대한청년단 고령군 

단장 등 요인들에 대한 납치, 암살 시도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 우체국장과 순경 한 명이 사망

하기도 했다.19)

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예천 지역의 상황

해방 후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대구10월사건의 여파는 예천을 비롯한 경북 전역으로 확

산되었다. 10월 4일 낮 2시경 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이 주도하는 군중이 민청사무실을 출발하여 

예천경찰서로 향하면서 우익청년단체인 광복청년대원들 및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고 10월 5일 유혈

사태로 변했다.

군경이 대구10월 사건을 진압하고 좌익을 탄압함으로써 점차 좌익세력은 약화되었고 광복청년대

를 비롯한 우익세력의 힘이 강화되었다. 대구10월 사건 후 광복청년대는 대동청년단에 흡수되었으

며, 대동청년단 예천군지부가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무렵 또다른 우익청년단체인 서북청

년회가 결성되었다.20)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의 남하로 단양과 문경지역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예천은 전투지역으로 

변했다. 1950년 7월 12일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의 일부 병력(제7중대)이 예천읍에 도착하자 제

21연대 9중대를 규합하고 7월 13일 8사단 2개 중대병력과 경찰병력이 합세하였다. 이 무렵 예천경

찰서는 국군과 함께 예천방어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예천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

속을 진행하였다. 

예천읍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국군은 사단 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풍기･영주지구에서 산

발적으로 침입해 오는 인민군 수색대와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예천에 주둔하던 국군이 영주로 

이동하면서 인민군은 예천을 손쉽게 장악하게 되었다.21)

1950년 7월 19일 인민군 제8사단은 2개의 중대 병력으로 예천읍을 공격하자 예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미군(제25사단 제24연대 제3대대)과 경찰은 안동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이들은 국군 

제18연대와 합동으로 7월 20일 예천읍을 공격하여 인민군을 일시적으로 몰아내었으나 7월 24일 

17) 다만 국립경찰의 총사령부인 비상경비총사령부는 신상묵 총경 휘하 경찰부대에게 8월 6일 대구 월배지서로 지휘소를 이전하기 전까

지 고령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2󰡕, 1973, 273~275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 65쪽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0쪽.

18)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347~348쪽.

19)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342~348쪽.

20)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는 북한에서 월남해 온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청년단체이다. 1948년 대동청년단 예천군지부와 함께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예천군 지부로 통합되었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0쪽.

21)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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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병력을 앞세운 인민군에 밀려 내성천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7월 31일 안동에

서 열린 국군 고급 지휘관 회의에서 방어선 구축이 아닌 상부 명령에 따른 철수 준비를 하면서 인민

군은 국군 진지를 공격했다. 국군은 인민군의 후방이 된 예천의 한천교, 고평교 등과 인민군 주둔지

를 공격했으나 예천･안동 등지를 인민군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9월 21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는 등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

며 6사단을 필두로 서서히 탈환하며, 국군 제8사단은 9월 26일 예천･안동을 탈환했다. 그러나 약 

2개월 동안 예천에서 전투 중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인적 피해 외에도 예천의 가옥과 교육기관 등

이 파괴되는 등 물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22)

2. 사건 경위

가. 희생 경위

1) 포항시(구 영일군)

가) 진실규명대상자 김○조(2마-1273, 신청인 한○자)

진실규명대상자 김○조(金○祚, 1908년생, 청년단장23))는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에 거주하던 중 

1948년 5월 1일 곡강면 칠포동 개천 인근에서 우익인사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되

었다.

신청인 한○자(1948년생, 며느리)의 전문24) 진술에 따르면, 해방 후 김○조는 반공단체에서 활동

하였다. 1948년 5월 1일(음력 3월 23일)경 김○조는 칠포 초소에서 순경들과 반공 활동 및 국회의

원 선거 대비 업무를 논의하고 귀가를 하고 있었다.25) 김○조가 개천 인근을 지나던 무렵, 수십 명

의 좌익 세력이 나타나 김○조를 칼로 찔렀다. 칼에 찔린 김○조는 피를 흘리면서 개천 인근에 살던 

지인의 집으로 갔으나 사망하였다. 김○조의 지인은 김○조의 배우자 정○○에게 소식을 전했고, 

정○○는 김○조가 사망한 곳으로 가서 김○조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김○조의 제사는 음력 3월 22

일(양력 1948년 4월 30일)에 지내고 있다.26)

22)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3~274쪽.

23) 신청인 한○자는 “시아버지의 댁이 큰 부자셔서 특별한 직업은 없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는 

김○조에 대하여 “칠포동 청년단장이자 당시 칠포동 선거관리 위원으로 인선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한○자 진술조서

(2022. 12. 15.); ｢5･10선거 관리위원장 피살사건｣: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24) 신청인 한○자는 진실규명대상자 김○조의 희생 등의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

인 한○자 진술조서(2022. 12. 15.).

25) 신청인은 제삿날 외 사건 발생 연도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1948년으로 판단하였다.

26) 신청인 한○자 진술조서(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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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는 김○조가 ‘1948년 4월 18일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 384번지(본적지)에서 사망’하였

다고 기재되어 있다.27)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1987)에는 “1948년 4월 11일(음 3월 4일)28) 밤 칠포동 청년 단장이며 

칠포동 선거관리 위원으로 인선된 김○조(金○祚) 단장이 자정을 기하여 공비들의 기습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겸 청년 단장이었던 김○조씨를 살해한 것은 곧 5･10선거를 방해하

기 위한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증언: 포항 온고회 회원 일동)라고 기재되어 있다.29)

1963년 내각에서 수여한 ｢표창장｣에는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며 이에 표창장을 추서하여 길이 표창함”이라고 되어 있다.30)

<그림 1> 내각수반 표창장 및 순국청년장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162번)에는 김○조가 “열렬한 우익인사로 5･10 총선을 위하여 

의창면 조도리에서 선거장 설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납치를 당하여 피살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31)

성  명
제적등본

(한자명/본적/사망일)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한자명/본적/순국년월일)

김○조 金○祚/영일군 곡강면 칠포동 384/1948. 4. 18.
金○祚/의창면 칠포동 394/의창면 칠포동 앞 

하천/1946. 4. 9.

27) ‘호주 김○○ 계출 1948년 7월 22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는 김○조의 아버지이다.

28) 1948년 4월 11일은 실제로 음력 3월 3일이므로 ‘음 3월 4일’은 오기로 보인다.

29) ｢5･10선거 관리위원장 피살사건｣: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30) ｢표창장｣(내각수반 김현철, 제7325호, 1963. 10. 2.).

31)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출생월일(9월 17일) 및 본적지번(394번지)가 실제 출생월일(9월 23일) 및 실제 본적지(384번지)

와 상이하였으나 그 외 생년, 주소의 면과 리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희생 연도가 1946년으로 기재되었으나, 5･10 

총선거를 준비했다는 내용에 따라 이는 1948년의 오기로 판단하였다. 곡강면은 1956년 흥해면과 통합되어 의창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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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반공순국청년동지위령비｣에는 김○조의 성명이 각인되어 있다.32)

<그림 2> 포항시 ｢반공순국청년동지 위령비｣(1963년 11월 10일 건립)

제적등본 및 자료들에 기재된 사건 발생시기는 모두 1948년 4월 전후였지만 일자가 상이하였다. 

김○조의 제삿날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조의 희생 시기는 1948년 5월 1일로 판단된다.

1946년 곡강초등학교에 3학년으로 전학을 와서 1949년 졸업한 김○조의 아들 김○○의 ｢생활기

록부｣에는 ‘아버지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33)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한○자가 김○조의 희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3)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서 김○조 

희생 경위가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4)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 명부󰡕에 김○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 발생 경위가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5) ｢반공순국청년동지위령

비｣와 내각수반 명의의 표창장에서 진실규명대상자의 성명이 확인되는 점, (6) 진실규명대상자의 

시신이 가족에 의해 수습된 점, (7) 김○조의 제사를 음력 3월 22일(양력 1948년 5월 1일)에 지내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조(2마-1273)는 1948년 5월 1일 곡강면 칠포

동 개천 인근에서 우익인사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에게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진실규명대상자 최○택(2마-13680, 신청인 최○일)

진실규명대상자 최○택(崔○宅, 1907년생, 의사)은 영일군 흥해면 망천동에 거주하던 중 1950년 

8월 21일 영일군 흥해면 곡강동 인근에서 우익 청년단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

게 희생되었다.

32) 1963년 11월 10일 포항시 북구 덕수동 수도산에 건립된 비석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8월 23일에 비석을 확인하였다. 

비석에는 “포항지역 반공순국청년동지” 희생자 130명의 성명이 각인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진실규명대상자 김○조을 확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포항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출장 결과보고｣(조사3과-3777, 2024. 9. 10.).

33) 곡강초등학교, ｢학적기록 확인 및 자료 제출(김○만, 2마-1273)｣(곡강초등학교-11076,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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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최○일(1948년생, 아들)의 전문34) 진술에 따르면, 최○택은 일본 오사카에서 병원을 운영

하다가 해방 무렵 귀국하여 흥해면 망천동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병원 2층에 우익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을 두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최○택은 임시 군의관으로 위촉되어 안

강 전투35)에서 부상을 입은 국군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으나 1950년 8월 20일경 전선이 후퇴하자 

더 이상 군인과 함께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최○택은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기 위해 곡강동 봉림마을 인근 해변으로 갔다.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가 운항하지 않았고, 

최○택과 가족들은 해변 인근에 머무르며 배가 뜰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무렵, 누군가 인민군에게 최○택이 국군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밀고하였다. 인민군 

한 사람이 석 씨라는 마을 주민과 함께 최○택을 찾아왔다. 인민군은 “선생님, 잠깐만요.”하며 최○

택을 불러낸 후 봉림마을 해변과 인접한 산으로 최○택을 연행하였다. 그곳에는 흥해면 일대에서 

끌려온 사람 여러 명이 집결해 있었다. 인민군은 최○택에게 인민군 부상자를 치료해 달라고 제안하

였고, 최○택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를 이유로 최○택은 인민군에게 붙잡혀 있던 11명과 함께 희생

되었다. 며칠 후, 인민군으로부터 살아 나온 사람이 최○택의 가족들에게 최○택의 희생 사실을 알

려주었다. 최○택의 가족들은 현장에 가서 최○택의 시신을 수습하였다.36) 그후 가족들은 음력 7월 

7일(1950년 양력 8월 20일)에 최○택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37)

참고인 양○○(1941년생, 이웃)의 전문38)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흥해지서에는 대한청

년단원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흥해면 인민군 점령 후, 인민군들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청년단원

을 찾아 연행하였다. 인민군은 연행한 최○택과 청년단원들을 흥해면 곡강동 하천변에서 총살하

였다.39) 흥해읍사무소에 최○택을 비롯하여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40)

1955년 대구초등학교에 입학한 최○택의 아들 최○일의 ｢생활기록부｣에는 편모슬하에서 자라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41)

제적등본에는 최○택이 1950년 8월 21일 영일군 흥해면 곡강동 산곡(山谷)에서 전란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2)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1987)에는 “1950년 8월 11일 (중략) 공산주의자들도 같은 동포들인데 

34) 신청인 최○일은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희생 등의 사건 내용을 어머니 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최○일 

진술조서(2023. 7. 19.).

35) 1950년 8월 10일 인민군은 포항군 기계면을 점령하고 경주로 남하하려 하였으나, 국군은 8월 18일 다시 기계면을 탈환했다. ‘안강 

전투’는 그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일어난 기계･안강 전투를 의미한다. 온창일 외, 󰡔한국전쟁사 부도󰡕, 84~87쪽, 도서출판 

황금알.

36) “당시 여름이라 시신의 훼손이 심해서, 아버지의 옷을 보고 시신을 분간했다.” 신청인 최○일 진술조서(2023. 7. 19.).

37) 신청인 최○일 진술조서(2023. 7. 19.).

38) 참고인 양○○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다녀온 후에,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희생 사실 등의 사건 내용을 최○택의 조카 최○○(참

고인 양○○의 동창생)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양○○ 진술조서(2024. 8. 22.).

39) 참고인 양○○는 최○택의 희생 장소가 현재 곡강천 정수장이 위치한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이곳의 지번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

리 126번지(흥해맑은물재생센터)이다. 

40) 참고인 양○○ 진술조서(2024. 8. 22.).

41) 대구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 결과 제출｣(대구초등학교-12039, 2024. 11. 27.).

42) ‘동거자 오○○ 계출 1951년 2월 22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오○○은 최○택의 배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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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향주변에서 머물고 있던 고 최○택 단원을 비롯한 12명의 단원이 적도들에

게 잡혀 무참히 생명을 잃는 비극이 그날 이후부터 며칠간에 걸쳐서 자행 되었던 것이다.”(증언: 

포항 온고회 회원 일동)라고 기재되어 있다.43)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821번)에는 최○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44) 다음과 같은 사실

을 미루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45)

성  명
제적등본

(한자명/본적/사망일)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한자명/본적/순국년월일)

최○택 崔○宅/흥해면 망천동 939/1950. 8. 21. 崔○澤/의창면 망천 939/1950. 8. 17.

󰡔6･25사변피납치자 명부󰡕에는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성명이 확인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연번 성  명
제적등본

(한자명/본적/사망일)
납북인사 DB

(한자명/나이/직업/주소/납치장소/납치일)
비고

1 최○택 崔○宅/흥해면 망천동 939/1950. 8. 21.
崔○澤/43/의사/곡강면 흥안리/곡강면 

흥안리/1950. 8. 20.
1952년 명부

2 최○택 崔○宅/흥해면 망천동 939/1950. 8. 21.
崔○澤/48/의사/영일군 흥해면 망천동 

939/영일군 봉림동/1950. 8. 15.
1954년 명부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을 미루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46)

성명
제적등본

(한자명/본적/사망일)
6･25사변 피살자 명부

(한자명/직업/본적/피살장소/피살년월일)

최○택 崔○宅/흥해면 망천동 939/1950. 8. 21.
崔○澤/의사/포항시 덕산동/경북 포항시 흥해읍 

성내리/1950. 8. 9.

흥해읍 ｢위령탑｣에는 최○택을 비롯한 총 12명의 희생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47)

43) ｢6･25와 흥해 청년단원들｣: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44)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는 희생일, 본적 외 다른 정보는 공란이었다.

45)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기재된 최○택의 한자(宅)가 실제 한자(澤)와 상이하나 그 외 본적 주소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흥해면은 1956년 곡강면과 통합되어 의창면이 되었다.

46) 월간조선사에서 발간한 󰡔피살자 5만9994명󰡕에는 최○택의 주소가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 원문에는 425쪽 “남○○”부터 431쪽 “김○○”까지의 주소가 모두 중복 부호(〃)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 외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기재된 최○택의 본적(포항시 덕산동)이 실제 본적(흥해면 망천동)

과 상이하고 최○택의 한자(宅)가 실제 이름의 한자(澤)와 상이하나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기재된 한자가 󰡔전국순국반공청년운

동자명부󰡕에 기재된 한자와 동일한 점, 최○택의 직업이 진술과 일치하고 흥해읍 ｢위령탑｣에 최○택과 함께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정○○, 권○○, 박○○, 추○○, 노○○와 피살연월일이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 1952; 월간조선사, 󰡔피살자 5만9994명󰡕, 2003. 

47) 대한청년흥해면단부가 1951년 5월 5일에 건립하였다. 이 비석은 현재 흥해읍사무소 경내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8월 22일에 비석을 확인하였으며,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성명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비석에는 추○○, 노○○, 정○

○, 최○○, 오○○, 권○○, 박○○, 정○○, 박○○, 정○○, 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포항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출장 결과보고｣(조사3과-3777,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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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포항시 흥해읍 ｢위령탑｣(1951년 5월 5일 건립)

신청인의 진술, 제적등본, 제삿날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희생 시기는 1950년 

8월 21일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최○일이 최○택 희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양○○가 최○택의 희생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3)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4)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 명부󰡕, 󰡔6･25사

변 피납치자 명부󰡕, 󰡔6･25사변 피살자 명부󰡕상의 명단과 진실규명대상자가 일치하고 사건 발생 경

위가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5)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서 최○택의 희생 경위가 확인되

고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6) 흥해읍 ｢위령탑｣에 진실규명대상자의 성명이 확인되고, 신청

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7) 흥해면 곡강동 하천변에서 최○택의 시신이 수습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최○택(2마13680)은 1950년 8월 21일 영일군 흥해면 곡강동 인근에서 우

익 청년단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진실규명대상자 최○율･최○달･임○이(2마-6357･6358･6359, 신청인 최○복)

진실규명대상자 최○율(崔○律, 1940년생, 학생)과 최○달(崔○達, 1943년생, 학생)은 형제, 임○

이(林○伊, 1907년생, 주부)는 두 사람의 어머니로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에 거주하였다. 최○율과 

최○달은 1950년 2월 4일 자택에서 마을을 습격한 무장공비에게 희생되었으며, 임○이는 같은 날 

무장공비에게 죽창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

신청인 최○복(1948년생, 최○율･최○달의 동생, 임○이의 아들)의 전문48) 진술에 따르면, 1950

년 2월 4일(음력 1949년 12월 17일) 밤 4~50여 명의 좌익들이 지경리를 습격하였다. 좌익들은 

마을 전체를 몰살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창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당시 임○이의 배우자 

최○○은 시집을 간 큰 딸의 집에 가 있었고, 임○이의 집에는 다섯 남매와 임○이만 남아 있었다. 

좌익들이 임○이의 집에 들어와 임○이를 찌르려 하자 임○이의 아들 최○율과 최○달이 이를 막다

48) 신청인 최○복은 진실규명대상자 최○율･최○달의 희생 사실과 진실규명대상자 임○이의 상해 사실 등의 사건 내용을 어머니 임○이

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최○복 진술조서(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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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즉사하였다. 그후 좌익들은 임○이를 죽창으로 수 차례 찔렀고 임○이는 창자가 튀어나오는 중상

을 입었다. 임○이의 배우자 최○○은 마을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임○이를 발

견하고 포항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임○이는 3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40여 년간 

거동이 불편하였으며 항상 약을 먹어야 했다. 최○율과 최○달의 시신은 마을 뒷산에 매장하였다. 

최○율과 최○달은 어릴 때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같은 날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어 3~40가구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있다.49)

참고인 최○○(1944년생, 최○율･최○달의 동생, 임○이의 아들)의 목격 및 전문50) 진술에 따르

면, 1950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경 임○이의 집에는 임○이와 임○이의 자녀들인 최○○51), 

최○율, 최○달, 참고인 최○○, 신청인 최○복 남매가 함께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뒷산에 있던 

좌익들이 나팔을 불고는 마을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52) 임○이는 나이가 

어린 최○○와 최○복을 방구석에 있는 이불 사이에 숨겼고, 좌익들은 임○이의 집에 들이닥쳤다. 

좌익들은 최○○, 최○율, 최○달을 죽창으로 살해하고는 살려달라고 사정하던 임○이를 죽창으로 

수차례 찔렀다. 참고인 최○○는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그후 좌익들은 나팔을 불고는 일제히 산으

로 올라갔으며, 살아남은 임○이는 창자가 튀어나오는 상해를 입어 포항도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두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임○이는 거동이 불편한 채로 평생을 살아야 했다.53)

참고인 김○○(1947년생, 최○율･최○달의 매제, 임○이의 사위)의 목격 및 전문54)진술에 따르

면, 사건 발생 이전 좌익들은 송라면 지경리 마을의 배를 탈취한 뒤 무기를 실어와 마을 앞 바다에 

숨겨두었다. 좌익들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였으나 송라면 지경리 청년

단이 이를 목격하고는 남정지서에 신고하였다. 1950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 좌익들은 무기 

운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경리를 습격했다. 그날은 지경리 동회 날로 사람들이 마을회

관에 많이 모여 있었고, 마을회관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55)

49) 신청인 최○복 진술조서(2023. 2. 7.); 신청인 최○복 통화보고서(2024. 11. 25.).

50) 참고인 최○○는 진실규명대상자 최○율･최○달의 희생과 시신수습, 진실규명대상자 임○이의 상해 등을 목격였으며, 그후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4. 8. 22.).

51) 호적과 참고인 최○○의 진술에 따른 최○○의 3녀는 ‘최○○(崔○○, 1931년생)’이다. 신청인 최○복은 2마-6356으로 진실규명대

상자 ‘최○○(1931년생)’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으나 “최○○는 적대세력에 희생된 것이 아닌 자연사로 사망하였기에 신청을 

취하한다.”라고 하며 진실규명 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고인 진술 조사 후 신청인 최○복에게 재차 확인한 바 “내가 잘 몰라서 착각을 

했다. 셋째 누나도 당시 돌아가신 게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4. 8. 22.); 신청인 최○복 통화보고서

(2024. 11. 25.);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취하건 종결처리 보고(사건번호 마-6356, 기-****, 다-****)｣(대외협력담당관

-1953, 2021. 12. 29.).

52) “우리 옆집에는 아이들 다섯 명을 장롱에 숨겨두었다가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모두 아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는 일도 있었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4. 8. 22.).

5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4. 8. 22.).

54) 참고인 김○○는 자신의 아버지 김○○이 같은 날 희생되었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으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진실규명대

상자 임○이의 상해 사실을 목격하였고 그후 진실규명대상자 최○율･최○달의 동생 최○○와 결혼을 하며 두 사람의 희생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4. 8. 22.).

55) 참고인 김○○는 당시 마을회관은 지금 지경교회 자리라고 진술하였다. 지경교회의 지번은 송라면 지경리 76-10이다. 참고인 김○

○는 아버지 김○○이 그날 동회에 참석했다가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4. 8. 22.). 󰡔내 고장의 대공

투쟁사󰡕에 따르면 김○○은 당시 지경리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마을을 습격한 공비들은 단장 김○○ 외 단원들을 일시에 사살한 

다음 마을을 포위하고 집집마다 기름을 뿌리고 방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경리의 붉은 만행｣: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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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은 집집마다 불을 붙이고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사살하였다. 당시 임○이의 집은 큰길가에 

있었다. 당시 임○이의 집에는 임○이와 자녀들만 남아 있었다. 임○이의 어린 자녀 최○○, 최○복

은 이불 속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임○이의 자녀 최○○와 최○율, 최○달은 좌익의 죽창

에 찔려 희생되었다. 좌익들은 최○○가 숨은 이불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최○○ 또한 골반을 다쳐 

평생 골반에서 ‘딱딱’소리가 나는 상해를 입었다. 한편, 좌익들은 임○이를 창으로 찔렀으나 임○이

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창자가 모두 튀어나오는 상해를 입은 임○이는 당시 수술은 받았으나, 평생 

조금만 무리를 하면 배가 붓곤 하여 밖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다.56)

제적등본에는 최○율과 최○달이 1950년 2월 4일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57)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1987)에는 1949년 11월 6일 밤 송라면 지경리 대한청년단 단장 김○○

과 단원들이 마을 경비를 하던 중 괴한들이 마을 주민 두 명을 위협하여 무기를 운반하는 데 동원시

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괴한들에게 협조한 마을 주민 두 명은 곧장 청년단에게 

이를 알렸고, 단장 김○○ 외 3명은 이를 송라지서에 신고하였다. 경찰당국은 3일간 일대에서 수색

작전을 펼쳐 무기를 다수 노획하였으며 30여 명의 공비를 사살하였다. 공비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1950년 2월 4일 밤 8시 40분경 송라면 지경리를 습격하였다. 당시 약 50명의 무장공비가 마을을 

습격하였으며, 지경리는 80호 중 52호 61동이 불타고 부상 65명, 사망 34명, 도합 99명의 사상자

를 내었다고 한다.(증언: 포항 온고회 회원 일동)58)

󰡔조선일보󰡕(1950. 2. 7.), 󰡔남조선민보󰡕(1950. 2. 9.)에 따르면, 경북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에 

폭도가 침입하여 1950년 2월 4일 오후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40분간 방화와 살인을 자행

했다. 이때 마을에서 79동이 전소하였고 사망자 34명(그 중 여자 21명)과 다수의 중상자를 내

었다.59)

󰡔경북경찰발전사󰡕에는 “1950년 2월 4일 송라면 지경동 1구에 무장공비 약 40명이 침입, 무기양

륙사건이 송라면민 신고에 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양민 34명을 살해하고 가옥 60동 방화 전소

케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60)

신청인의 진술, 제적등본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최○율과 최○달의 희생 시기와 임○이

의 상해 시기는 1950년 2월 4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최○복이 최○율, 최○달, 임○이의 희생 및 상해 경위를 구체

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최○○가 최○율, 최○달의 희생 장면 및 시신 수습과 임○이

의 상해를 목격한 점, (3) 참고인 김○○가 최○율, 최○달의 희생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임○이

5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4. 8. 22.).

57) ‘호주 최○○ 계출 3월 7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은 임○이의 배우자, 최○율･최○달의 아버지이다.

58) ｢지경리의 붉은 만행｣: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59) 󰡔조선일보󰡕에는 61동 전소, 사망자 2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남조선민보󰡕에는 79호 소각, 34명(그중 여자 21명)이 살해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영일군하 반도 또 만행｣, 󰡔조선일보󰡕(1950. 2. 7.); ｢영일군에서 폭도만행 79호 소거코 양민살상｣, 󰡔남조선민보󰡕
(1950. 2. 9.).

60) 경북경찰지방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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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로 인해 고생하는 모습을 목격 진술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4) 최○율, 최○달의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5) 󰡔조선일보󰡕, 󰡔남조선민

보󰡕, 󰡔경북경찰발전사󰡕,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서 사건 경위가 확인되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

술과 일치하는 점, (6) 자택에서 최○율과 최○달의 시신이 수습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

대상자 최○율(2마-6357)과 최○달(2마-6358)은 1950년 2월 4일 송라면 지경리 자택에서 마을을 

습격한 무장공비에게 희생되었으며, 임○이(2마-6359)는 같은 날 무장공비에게 죽창을 맞아 상해

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라) 진실규명대상자 윤○율(2마-12092, 신청인 윤○수)

진실규명대상자 윤○율(尹○律, 1926년생, 청년단장)은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에 거주하던 중, 

1950년 9월경 인민군의 총격을 받고 불상지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윤○수(1950년생, 아들)의 전문61) 진술에 따르면, 윤○율은 지주 집안으로 많은 땅을 가

지고 있었다. 윤○율은 그 땅을 관리하며 하송리 대동청년단장을 하였다. 당시 대동청년단 부단장 

이○○가 좌익에 의해 연행되어 나무에 묶여 총살을 당하였으며, 윤○율은 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

고 있었다.62)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9월 23일(음력 8월 12일) 윤○율은 ‘북한 김일성을 죽이러 

간다.’라며 장총을 들고 영덕 방향으로 갔다. 그후 윤○율은 불상지에서 사망하였다. 윤○율의 희생 

소식을 들은 윤○율의 어머니 김○○가 일꾼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옷가지와 소지품을 보고 윤○율의 

시신을 찾은 후 시신을 화장해 왔다. 가족들은 음력 8월 14일(양력 1950년 9월 25일)에 윤○율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63)

참고인 장○○(1944년생, 주민)의 목격 및 전문64)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윤○율은 마

을 청년단장을 하며 마을 뒷산에서 경비를 서곤 하였다. 1950년 9월 무렵65) 윤○율은 마을 주민 

김○○, 이○○와 함께 피난을 갔다. 피난을 가던 중 세 사람을 본 인민군은 총격을 가하였다.66) 

61) 신청인 윤○수는 진실규명대상자 윤○율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할머니 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윤○수 

진술조서(2023. 12. 6.).

62) 신청인 윤○수는 송라면 하송리 대한청년단 부단장이 ‘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는 송라면 하송

리에 거주하던 ‘이○○’가 1949년 8월 20일 대한청년단 리단장으로 부락 경비 중 공비에게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순국반공

청년운동자명부󰡕에 따르면 대한청년단 하송리 단장은 이○○로, 신청인이 아버지 윤○율이 대한청년단의 단장, 이○○가 부단장이라

고 진술한 것과 직위상 차이가 있지만 대한청년단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진술과 일치한다.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131번).

63) 신청인 윤○수 진술조서(2023. 12. 6.).

64) 참고인 장○○는 진실규명대상자 윤○율의 묘를 만드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난을 다녀온 후 윤○율의 희생을 목격한 마을 주민 

김○○, 이○○에게 윤○율의 희생 경위 등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4. 8. 22.).

65) 참고인 장○○는 “나는 피난을 갔다가 추석이 지나고 마을에 돌아와 마을 주민들에게 윤○율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 윤○율

이 희생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안강전투가 난 뒤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안강전투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생하였고, 

1950년 추석은 9월 26일이다. 따라서 참고인 장○○의 진술에 따른 사건 발생시기는 1950년 9월 무렵으로 보인다.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4. 8. 22.); 온창일 외, 󰡔한국전쟁사 부도󰡕, 84~87쪽, 도서출판 황금알.

66) 신청인 윤○수는 윤○율이 장총을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윤○수가 말하는 윤○율이 집을 나선 이유와 참고인 장○○가 

말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윤○율이 전투 또는 호신을 위해 장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민군은 이를 이유로 윤○율 일행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윤○수 진술조서(2023. 12. 6.);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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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 이○○는 운이 좋게 살아 남았지만, 윤○율은 다리에 총을 맞고 앉은 채로 사망하였다. 

김○○과 이○○가 마을에 돌아와 윤○율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윤○율의 희생 장소를 알려

주었고, 윤○율의 가족들은 현장에 가서 시신을 화장하여 가지고 왔다. 참고인 장○○는 윤○율의 

가족들이 화장한 시신을 수습해 와 묘를 만드는 모습을 목격하였다.67)

참고인 윤○○(1932년생, 조카)의 전문68) 진술에 따르면, 윤○율이 희생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추석 전(1950년 9월 26일 전)이다. 윤○율의 시신은 수습되었으며 윤○율은 인민군에게 

살해되었다.69)

제적등본에는 윤○율이 1950년 9월 16일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70) 족보에는 

윤○율이 1950년 8월 16일(양력 1950년 9월 27일)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71)

1956년 청하초등학교에 입학한 윤○율의 아들 윤○수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72)

신청인의 진술, 제적등본, 제삿날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윤○율의 희생 시기는 1950년 

9월경으로 판단 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윤○수가 윤○율의 희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장○○가 윤○율의 희생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구체

적으로 진술한 점, (3) 참고인 윤○○가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4) 윤○율의 제삿날, 제적

등본 사망일, 족보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5) 윤○율의 시신이 가족들에 의해 

수습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윤○율(2마-12092)은 1950년 9월경 불상지에서 인

민군의 총격을 받고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2) 고령군

진실규명대상자 정○현(2마-14642) 등 가족 8명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 1949년 3월 15일경

에는 지방 좌익에게, 1950년 8월경에는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게 세 차례에 걸쳐 희생되었다. 정○

현 가족의 가계도는 <그림 4>와 같으며, 희생 사건 개요는 <표 3>과 같다.

67)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4. 8. 22.).

68) 참고인 윤○○는 진실규명대상자 윤○율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마을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윤○○ 

진술조서(2024. 8. 22.).

69) 참고인 윤○○ 진술조서(2024. 8. 22.).

70) ‘동거자 신○○ 계출 동년 12월 23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는 진실규명대상자 윤○율의 배우자이다.

71) ‘경인팔월십육일 졸’󰡔파평윤씨대통보󰡕(권지삼, 2011) 825쪽; 진실규명대상자 윤○율의 족보명은 ‘동경(烔璟), 초명창율’로 기재되어 

있다.

72) 청하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에 따른 자료 회신｣(청하초등학교-10631,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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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현 가족 가계도

▲ 사망한 남자   ● 사망한 여자  

                 ○ 생존한 여자

정○현 가족 (8명 희생)

▲정○현 = ●한○이

▲정○문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 ○정○○

<표 3> 고령군 우곡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개요

연번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희생 장소 희생 시기 구분

1

고령군 우곡면 
정○현 가족
희생 사건

정○문 우곡면 대곡동 1949년 3월 1차

2 한○이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3 정○곤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4 정○영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5 정○규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6 정○수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7 정○현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3차

8 정○길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3차

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2마-15789, 신청인 정○규)

진실규명대상자 정○문(鄭○汶, 1914년생, 농업)은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에 거주하던 중 1949년 

3월 15일경 거주지 인근에서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고 좌익에게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에게 희생되었다.

신청인 정○규(1980년생, 손자)와 참고인 추○○(1948년생, 며느리)의 전문73) 진술에 따르면, 정

○문은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에 거주하면서 우곡면 대한청년단원(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49년 3

월 15일 좌익세력 3명이 정○문을 유인하며 어디론가 데리고 간 후 살해하였다. 다음날 정○문과 

함께 출근을 하려던 사람이 정○문을 찾다가 마을 구석 쪽에 정○문의 시신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식을 들은 정○문의 형제들이 정○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가족들은 정○문의 제사

를 음력 2월 19일(1949년 양력 3월 18일)에 지내고 있다.74)

73) 신청인 정○규는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참고인 추○

○는 신청인 정○규 진술 조사에 동석하였다. 참고인 추○○는 집안 어른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규･참고인 추○○ 진술조서(2023. 2. 9.).

74) 신청인 정○규･참고인 추○○ 진술조서(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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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정○○(1946년생, 딸)의 목격 및 전문75) 진술에 따르면, 1949년 양력 3월 14일 밤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문을 밖으로 불러내어, “면에 급한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정○문의 동생 정○영76)이 출근77)을 하기 위해 정○문을 찾다가 정○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침 식사 중이던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나가 현장에서 정○문의 시신을 수습했

다. 참고인 정○○는 아버지 정○문의 시신을 수습해온 것을 목격하였다. 면(面)에서 장례를 치러 

준다고 하였으나 조용히 가족장을 지냈으며, 정○문의 희생시기는 1949년 3월 15일경이다.7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오○○(1932년생,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우곡면 대한청년단 단장 

정○문은 좌익에게 희생되었다. 참고인 오○○의 아버지 오○○79)은 한민당 당원으로 돈이 많은 편

에 속했다. 오○○은 좌익들의 괴롭힘에 못이겨 서울로 도피하였지만 오○○의 지인이자 우곡면 대

한청년단 단장 정○문은 고령에 남아있다가 좌익에게 희생되었다.80)

참고인 정○(1951년생, 조카)의 전문81) 진술에 따르면, 정○문은 청년단체 단장이었다. 지방 좌

익은 정○문에게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하였으나 정○문은 이를 거절하였고, 정○문은 지방 좌익들

의 테러에 의해 희생되었다.82)

참고인 정○상(1951년생, 조카)의 전문83)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정○문은 청년단 활

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정○문에게 남로당 가입을 권유했고, 정○문은 이를 거부하였다. 

정○문은 이를 이유로 살해당하였다.84)

참고인 정○상(1951년생, 조카)의 전문85) 전문 진술에 따르면, 지방 좌익이 정○문에게 공산당 

입당을 권유했으나, 정○문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방 좌익들에게 테러를 당해 희생되었다.86)

1953년 우곡초등학교에 입학한 정○문의 딸 정○○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75) 참고인 정○○는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연행, 시신, 장례식 등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외 사건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76) 2마-15369호 진실규명대상자이다.

77) 참고인 정○○는 “당시에 정○영 삼촌과 아버지 정○문은 매일 아침 함께 면으로 출근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대한청년단 

활동으로 보인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78)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7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오○○은 아버지 오○○이 한청단장 정○문과 친한 우익인사였지만 순경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

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

연맹 사건｣(2009. 9. 8.)에서 진실규명결정(다-10425호, 희생 확인)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

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

8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8. 4. 2.).

81) 참고인 정○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사건을 목격한 친형 정○○과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참고인) 정○ 진술조서(2022. 12. 9.).

82) 신청인(참고인) 정○ 진술조서(2022. 12. 9.).

83) 참고인 정○상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참고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84) 신청인(참고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85) 참고인 정○상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참고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27.).

86) 신청인(참고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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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있다.87)

제적등본에는 정○문이 1949년 3월 15일 고령군 우곡면 대곡동 183번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으며88), 족보에는 1950년 2월 21일(38세)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89)

고령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사확인서󰡕(1967. 5. 20.)90)에는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에 대해 “대한

청년단원으로서 향토방위 및 경비책임자로 헌신하여 활약하여 오던 중 반공사상이 투철한 상기자를 

1949년 3월 15일 오전 7시 30분경, 남로당 괴열이 침입하여 본가에서 2km 떨어진 산기슭(우곡면 

대곡동 183)까지 정○문을 결박하여 끌고가 총살하였기에 순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 5> 정○문의 전사확인서 및 정○문의 배우자 정○○의 청원서

󰡔부산일보󰡕(1951. 5. 8.)에는 “경찰특무원을 학살하고 그의 유가족 마저 학살한 남로당원을 체포

하여 우리 경찰 수사진에 개가를 올렸다. (중략) 동(同) 우곡면 용기리 사천동 경찰특무원 정○문

(40)씨를 소위 반동분자라고 하여 일본도와 곤봉으로써 살해하고 다시 범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육

이오사변 이후 괴뢰군 남침을 계기로 거년 □월 중순경 전기 정씨의 유가족 남녀노유 8명 전원을 

가진 수단으로 모조리 학살하고 도주 (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91)

󰡔매일신문󰡕(1961. 8. 5.)에는 “(전략) 81년 2월 19일 이 마을에서 대한청년단 동단장으로 반공전

선의 앞장을 서서 동네 사람들이 자칫하면 물들기 쉬운 공산주의 사상을 말살하는 데 힘을 써온 

정○문(당시 42세)씨가 이날 밤 늦게 난데없이 경남 합천 고을로부터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 달려 

들어온 여러놈의｢빨치산｣에게 끌려나와 우곡면 사무소 소재지 근처인 ｢관내 나무｣에서 칼로 목을 

찔려 비참한 죽음을 당한 데서부터 이 집의 원한에 사무친 슬픈 이야기는 비롯된다.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92)

87) 우곡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 회신(정○조)｣(우곡초등학교-9448, 2024. 11. 27.).

88) ‘호주 정○현 계출 1950년 3월 20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현은 정○문의 아버지이다.

89) 󰡔진양정씨족보 중파자손록󰡕(2005 을유보, 진양정씨대종회) 2-93페이지.

90) 신청인 정○규가 진실규명신청서(2022. 11. 2.)와 함께 제출하였다.

91) ｢유가족까지 학살, 악질 남로당원 체포｣, 󰡔부산일보󰡕(1951. 5. 8.).

92) ｢분사(憤死)한 여덟 무덤, 한청의 한집안 세 차례에 학살｣, 󰡔매일신문󰡕(196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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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삿날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시기는 1949년 

3월 15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정○규가 정○문의 희생 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정○○가 정○문의 희생경위와 시신수습에 대해 목격한 점, (3) 참고인 추○○, 정○, 정○상, 정○

상, 오○○이 정○문의 희생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4)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5) 고령경찰서 발급 󰡔전사확인서󰡕에 정○문의 희생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6)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에 정○문의 희생이 보도된 점, 

(7) 정○문의 시신이 가족들에 의해 수습된 점문(2마-15789)은 1949년 3월 15일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거주지 인근에서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고 좌익에게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

에게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진실규명대상자 정○현･한○이･정○길(2마-14642･14643･14649, 신청인 정○상), 정○

곤･정○규･정○수(2마-5656･14645, 7148･14647, 7149･14648, 신청인 정○･정○상), 

정○영(2마-15369, 신청인 정○상)

진실규명대상자 정○현(鄭○鉉, 1878년생, 농업), 한○이(韓○伊, 1891년생, 주부), 정○곤(鄭○

坤, 이명 정○권, 1918년생, 농업), 정○영(鄭○永, 이명 정○두, 1924년생, 농업), 정○규(鄭○圭, 

1927년생, 농업), 정○수(鄭○守, 1934년생, 학생), 정○길(鄭○吉, 1942년생, 학생)은 가족으로 

1950년 8월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거주지 등에서 대한청년단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 좌

익과 인민군 등에게 희생되었다.

신청인 정○상(1951년생, 정○규의 아들)의 전문93) 진술에 따르면, 정○현, 한○이는 여섯 아들

과 함께 우곡면 사전동에 거주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전, 정○현의 장남 정○문이 대한청년단으로 

활동하던 중 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94)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고령지역을 점령했을 당시 나

머지 가족들은 피난을 가지 못하였는데, 인민군 협력자 박○○과 인민군은 1950년 8월 6일(음력 

6월 23일)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를 우익집안이라는 이유로 산으로 연행하여 살해

하였다. 정○현과 정○길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인민군에게 살해되었다. 인민군이 후

퇴한 뒤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시신을 발견하여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시신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뒤에 수습하여 시신이 많이 부패되어 있었다.95)

신청인 정○(1951년생, 정○곤의 아들)의 전문96) 진술에 따르면, 정○현과 한○이, 그 아들 6형

93) 신청인 정○상은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

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94)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령의 좌익들 사이에 정씨 집안은 인민군이 죽여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95)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96) 신청인 정○은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사건을 목격한 

친형 정○○과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 진술조서(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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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우곡면 사전동에 함께 살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전, 정○현의 장남 정○문은 청년단장이라

는 이유로 좌익에게 살해되었다. 1950년 8월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한 뒤 마을 좌익인사인 박○○이 

정○현의 집안을 인민군에게 고발하였다. 당시 정○곤은 피신 중이었는데 박○○은 그 장소를 찾아 

인민군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정○현의 가족들은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고, 1950년 8월 7일 한○

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가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얼마 후 인민군은 6형제의 아버지 

정○현과 막내 정○길도 살해하였다. 희생된 7명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다

가 이후 수습되었다.97)

신청인 정○상(1951년생, 정○영의 아들)의 전문98) 진술에 따르면, 정○현과 한○이의 슬하에는 

6명의 형제와 막내딸 정○○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 곳에 살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전, 6형제 

중 첫째인 정○문이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 당시 정○문의 장례식에서 상여가 나갈 때 박○○

의 집에 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후 정○문의 형제들은 박○○ 등 마을 좌익들의 

기를 죽여놓았고, 박○○ 등 좌익들은 정씨 집안에 앙심을 품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나갔지만 정○현은 “집을 두고 어딜 가냐.”라고 하며 피난을 가지 않았다.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한 후, 박○○은 인민군에게 정○현의 집안을 고발하였다. 정○현의 가족들은 마을 뒤 

방공호에 숨어 있었는데, 이를 인민군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1950년 8월 7일(음력 6월 24일) 한

○이와 정○곤, 정○영, 정○규, 정○수가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 형들이 희생되자 막내 정○길은 

좌익 인사 집안 여자들에게 욕을 하였고, 얼마 후 인민군은 정○현과 정○길까지 마을 근처 골짜기

에서 살해하였다. 일곱 식구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방치되었다가 인민군이 돌아간 후 

수습되었다.99)

참고인 정○○(1946년생, 정○문100)의 딸)의 목격 및 전문101)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후 

정○현의 가족들은 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런데 동네 좌익 박○○이 인민군들에게 밀고하여 정○현

의 피난처에 쳐들어 왔다. 인민군은 한○이와 정○곤, 정○영, 정○규, 정○수를 새끼줄로 묶어 연행

한 뒤 대밭에서 무릎을 꿇린 후 총살하였다.며칠 후 인민군과 좌익들은 정○현과 정○길까지 죽창으

로 찔러 살해하였다. 인민군들은 정○현의 집 사랑채를 인민군 본부로 사용하고, 남은 가족들을 구타

하기도 했다. 희생된 가족들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한 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입고 있던 옷을 보고 

모두 수습하였다. 인민군이 후퇴할 때 좌익 앞잡이 박○○은 도망을 갔다가 체포되었다고 한다.102)

참고인 추○○(1948년생, 조카며느리)의 전문103) 진술에 따르면, 1949년 3월 15일에 좌익세력

97) 신청인 정○ 진술조서(2022. 12. 9.).

98) 신청인 정○상은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어머니 심○

○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27.).

99)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27.).

100) 여섯 형제의 장남으로 1949년 3월 지방 좌익에게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 신청된 2마-15789의 진실규명 대상자이다.

101) 참고인 정○○는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연행, 시신, 장례식 등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외 

사건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102)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103) 참고인 추○○는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

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규･참고인 추○○ 진술조서(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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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형제의 장남 정○문을 살해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은 정○문의 어머니 한○이와 다른 

네 형제를 살해하였다. 얼마 후, 인민군은 정○문의 아버지 정○현과 당시 8살이던 막내까지 살해하

였다. 인민군이 후퇴한 다음에 경찰이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입은 옷을 보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104)

제적등본에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는 1950년 8월 7일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56

번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105), 정○현과 정○길은 1950년 8월 21일 고령군 우곡면 사전

동 49번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06)

족보에는 한○이, 정○곤, 정○영(족보명 정○두), 정○규가 1950년 6월 24(1950년 양력 8월 7

일)일에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현이 1950년 7월 8일(1950년 양력 8월 21일)에 사망했다

고 기재되어 있다.107)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의 제사는 음력 6월 23일에 지내고 있고, 정○현, 정○길

의 제사는 음력 7월 7일에 지내고 있다.108)

공보처에서 1952년에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1952년도)󰡕에 진실규명대상자 7명이 등재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7명 모두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109)

연번
성  명
(이명)

제적등본
(한자/본적/사망일)

6･25사변 피살자 명부
(한자/본적/피살년월일)

1 정○현 鄭○鉉/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21. 鄭○鉉/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2 한○이 韓○伊/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韓○伊/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3
정○곤

(정○권)
鄭○坤/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鄭○權/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4
정○영

(정○두)
鄭○永/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鄭○斗/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5 정○규 鄭○圭/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鄭○圭/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6 정○수 鄭○守/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鄭○守/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7 정○길 鄭○吉/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21. 鄭○吉/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부산일보󰡕(1951. 5. 8.)에는 남로당원이 “(전략) 동(同) 우곡면 용기리 사전동 경찰특무원 정○

문(40)씨를 소위 반동분자라고 하여 일본도와 곤봉으로써 살해하고 다시 범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104) 신청인 정○규･참고인 추○○의 진술조서(2023. 2. 9.).

105) “동거자 정○○(사촌) 계출 1951년 1월 25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06) “동거자 정○○(사촌) 계출 1951년 1월 25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07) 󰡔진양정씨족보 중파자손록󰡕(2005 을유보, 진양정씨대종회) 2-93페이지~2-94페이지. 신청인 정○은 진실규명대상자 정○수, 정

○길이 희생 당시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족보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 전화통화보고(2024. 11. 8.).

108) 신청인 정○ 통화보고서(2024. 11. 26.).

109)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기재된 한○이의 한자(仙)가 실제 이름의 한자(順)과 상이하였고, 정○곤과 정○영은 이명으로 기재되

었다. 하지만 일곱 사람의 희생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한○이’와 ‘한○이’의 발음이 유사한 점, 신청인 정○이 ‘정○곤의 

이명은 정○권, 정○영의 이름은 정○두이다.’라고 진술한 점, 족보에 정○영은 ‘정○두’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 1952; 월간조선사, 󰡔피살자 5만9994명󰡕, 2003; 신청인 정○ 통화보고서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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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오사변 이후 괴뢰군 남침을 계기로 거년 □월 중순경 전기 정씨의 유가족 남녀노유 8명 전원을 

학살하고 도주(후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110)

󰡔매일신문󰡕(1961. 8. 5.)에는 “(전략) 청년단 동단장을 지내고 있는 ○문씨의 동생 정○두씨를 비

롯해서 같은 형제인 ○곤, ○규, ○수 제씨와 이들의 어머니인 한모씨(당시 57세)까지 합하여, 5명

의 한가족을 묶어 마을에서 약 3백미터 떨어진 ｢구시골｣까지 끌고 가서는 죽창으로 온몸을 마구 

찔러 한데 몰살해버린 것이다 (중략) 괴뢰군은 또다시 이 집에 나타나 남아있던 이 집의 호주 정○

현(당시 62세) 씨와 그의 막내 아들 ○길(당시 10세) 군마저 ｢동산골｣에 끌고 올라가 총살하고 말았

던것이다.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111)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삿날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시기는 1949년 8월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정○상, 정○, 정○상)이 정○현 등 7명의 희생경위와 시신수습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정○○와 추○○이 정○현 등 7명의 희생경위와 시신

수습에 대해 직접 목격하거나 전문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3)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4) 󰡔6･25사변 피살

자 명부󰡕상의 명단과 진실규명대상자 7명이 일치하는 점, (5) 󰡔부산일보󰡕, 󰡔매일신문󰡕 기사에서도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길(2마-14642, 14643, 14649), 정○곤, 정○규, 정○수(2마-5656･14645, 7148･
14647, 7149･14648), 정○영(2마-15369)은 1950년 8월경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거주지 등에서 

대한청년단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3) 예천군

◦ 진실규명대상자 장○봉(2마-12437, 신청인 장○현)･장○달(2마-12438, 신청인 이○옥)･장

○걸(2마-12439, 신청인 조○순)･장○대(2다-12440, 신청인 장○배)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규명대상자 장○봉(張○逢, 1912년생, 농업)과 장○달(張○達, 1918년생, 농업)은 형제이고 

장○걸(張○杰, 1918년생, 농업)와 장○대(張○大, 1921년생, 기타112))는 이웃으로 1950년 9월 1

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거주지에서 청년단장, 마을 동장, 면서기 등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그 가

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들에게 연행되어 월포동 오백이재에서 희생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2009. 10. 20.)에서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110) ｢유가족까지 학살｣, 󰡔부산일보󰡕(1951. 5. 8.).

111) ｢분사(憤死)한 여덟 무덤, 한청의 한집안 세 차례에 학살｣, 󰡔매일신문󰡕(1961. 8. 5.).

112) 신청인과 참고인은 장○대가 면서기로 근무했다고 진술했지만 관련한 재직 기록이 없었다. 예천군, ｢재직 기록 조회결과 회신｣(총

무과-8335, 2024. 11. 11.); 호명읍, ｢조사 협조 의뢰(재직 기록 요청) 회신｣(호명읍-11693, 2024. 11. 18.); 신청인 장○현 

진술조서(2023. 8. 18.); 신청인 장○배 진술조서(2023. 8. 1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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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 장○걸, 장○대를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하였다.113)

신청인 장○현(1938년생, 장○봉의 아들)의 목격 및 전문114)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예천까지 내려오던 무렵, 호명면 담암동에는 장○○ 등의 좌익세력들이 활동하였다. 한편 

인민군이 내려온 뒤 예천경찰서 순경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담암마을로 피난을 왔다. 장○○ 등 좌익

들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자 당시 마을 구장이었던 장○봉은 “그럴 필요 있냐.”라고 하였다. 장○

○ 등 좌익들은 순경의 어머니와 며느리, 갓난아기를 산 너머 냇가로 끌고 가서 죽였다.115) 그 후 

장○○ 등 좌익들은 장○봉이 자신들과 사상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며칠 후 낮, 장○○ 등 좌익들은 장○봉과 그 동생 장○달, 청년단장 이○○116), 면서기 장○대, 

잘 살던 장○걸, 부녀회장이자 장○봉의 조카였던 이○○를 불러내어 호명지서로 데려갔다.117) 

1950년 9월 1일(음력 7월 19일), 지서에 갇혔던 여섯 사람은 예천으로 넘어가는 길인 오백이재로 

끌려갔다. 그리고 좌익들은 부녀회장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을 총살하였다. 이○○의 아버

지가 장○○에게 돈을 좀 주었기 때문에 이○○만 살아날 수 있었고, 이○○는 마을로 도망쳐와 다

섯 사람이 희생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장○봉의 6촌 장○○가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해 와 마을에 

매장하였다. 가족들은 음력 7월 18일(1950년 8월 30일)에 장○봉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118)

신청인 이○옥(1944년생, 장○달의 며느리)의 전문119) 진술에 따르면, 장○달은 형 장○봉, 마을 

주민 장○걸, 장○배의 아버지 장○대, 이○○과 함께 총살되었다. 장○달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장○달의 가족들은 현재 음력 7월 18일(1950년 8월 31일)에 장○달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120)

신청인 조○순(1952년생121), 장○걸의 며느리)의 전문122) 진술에 따르면, 장○걸은 마을 주민인 

113)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네 사람을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규명결정할 당시 장○달, 장○걸, 장○대의 제적등본을 확보하여 사망신고 

기록을 확인하였다. (1)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2009. 10. 20.) 진실규명결정서에 기재된 장○달, 장○걸, 장○대의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진실규명대상자 장○달, 장○걸, 장○대의 제적등본상 사망일과 일치하는 점, (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은 장○달이 장○봉의 동생이라고 진술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이 형제인 사실이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점에 

따라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장○봉, 장○달, 

장○걸, 장○대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1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114) 신청인 장○현은 아버지 장○봉이 좌익들에게 불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도망쳐온 외사촌 누나 이○○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장○현 

진술조서(2023. 8. 18.).

115) 󰡔피해자현황조사󰡕(2007)에서 신청인 장○현은 그 순경의 이름이 양○○이라고 진술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332~335쪽.

116) 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2009. 10. 20.)에서 진실규명결정(마-6041, 희생 확인)되었다.

117) 󰡔피해자현황조사󰡕(2007)에서 참고인 이○○(이○○)는 여섯 사람이 처음에는 호명면사무소에 구금되었다가 호명지서로 옮겨졌다

고 증언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332~335쪽.

118) 신청인 장○현에 따르면, 다섯 사람을 죽인 좌익들은 다섯 사람의 집도 빼앗으려고 하였다. 좌익들은 각자 어느 집을 빼앗을지 

나눴는데, 장○봉의 집을 고른 장○○는 장○봉을 살해한 후 장○봉의 집 마루에 와서 누웠다 가기도 하였다. 국군 수복 후 장○○

는 월북하였다가 다시 마을에 돌아왔다. 신청인 장○현은 “우리가 하루 저녁을 가서 푸닥거리를 하였지만 그 분은 한 마을에 같이 

살다가 자연사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장○현 진술조서(2023. 8. 18.); 신청인 장○현 통화보고서(2024. 11. 25.).

119) 신청인 이○옥은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장○걸의 배우자 최○○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이○옥 진술조서(2023. 8. 18.).

120) 신청인 이○옥 진술조서(2023. 8. 18.).

121) 신청인 조○순은 호적상 1952년생이지만 실제 1948년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조○순 진술조서(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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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의 아버지 장○봉, 이○옥의 시아버지 장○달, 장○배의 아버지 장○대, 이○○의 아버지 이○

○과 함께 새끼줄에 묶인 채로 오백이재에서 총살되었다. 장○걸의 배우자 최○○이 현장에 가서 

여러 시신 중에 장○걸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였다. 장○걸의 가족들은 음력 7월 18일(1950년 8월 

31일)에 장○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123)

신청인 장○배(1945년생, 장○대의 아들)의 전문124) 진술에 따르면, 장○대는 호명면사무소 호적

계 직원이었다. 1950년 9월 1일 아침 좌익 한 명이 장○대를 찾아와 퇴근 후 저녁 7시까지 집회장

(동회관)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퇴근을 한 장○대가 동회관에 가보니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장○봉, 장○달, 장○걸, 이○○, 이○○가 이미 불려 와 있었다. 좌익들은 여섯 사람을 새끼줄로 묶

어 호명면사무소로 끌고 갔다. 그날 밤 11시 30분경 여섯 사람은 다시 호명지서로 옮겨져 구금되었

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경, 좌익들은 여섯 사람을 월포동 오백이재 계곡으로 끌고 갔다. 좌익은 

여섯 명의 머리에 수건을 씌우고 유언을 물어보았는데, 장○대는 “나는 억울하게 죽지만 내 부모님

과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였다. 그후 좌익들은 장○대, 장○봉, 장○달, 장○걸, 이○○을 

한 사람씩 총살하였다. 좌익들은 사전에 이○○의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

두 총살한 후 이○○를 밀쳐 넘어트린 뒤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며 풀어주었다. 소식을 들은 장○

대의 배우자, 형제들이 현장에 가서 장○대의 시신을 수습하였다.125) 그후 가족들은 음력 7월 18일

(1950년 8월 31일)에 장○대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126)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1921년생, 이웃)의 목격127) 진술에 따르면, 담암마을 좌익 중

에는 장 씨가 많았다. 1950년 9월 1일 좌익들은 이○○, 장○봉, 장○달, 장○걸, 장○대를 연행하

여128) 오백이재에서 살해하였다. 소식을 들은 다섯 명의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오백

이재로 갔다. 현장에 시신들은 총과 칼로 난도질 당한 채 죽어 있었다. 다섯 명의 가족들은 현장에

서 시신을 수습해와 음력 7월 18일에 제사를 지냈다.129)

󰡔피해자 현황 조사󰡕(2007)에는 현장에서 살아나온 이○○(이○○)130)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다. 

122) 신청인 조○순은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시어머니 최○○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조○순 진술조서(2023. 8. 18.).

123) 신청인 조○순 진술조서(2023. 8. 18.).

124) 신청인 장○배는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할머니 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장○배 진술조서(2023. 8. 18.).

125) 󰡔피해자현황조사󰡕(2007)에서 신청인 장○배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시신들은 7~8발의 총상을 입어 신원 식별이 어려웠으나 인상착

의, 신발, 옷 등으로 서로를 확인하여 수습할 수 있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

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332~335쪽.

126) 신청인 장○배 진술조서(2023. 8. 18.).

12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은 당시 장○봉, 장○달, 장○걸, 장○대와 함께 희생된 이○○의 배우자로, 네 진실규명대상자

의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12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이○○은 대한청년단 단장이었다는 이유, 장○봉은 구장이었다는 이유, 장○달

은 장○봉의 동생이었다는 이유, 장○걸은 일본에서 돈을 벌어왔다는 이유, 장○대는 면서기였다는 이유로 좌익들에게 불려가 사상

검증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12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130) 󰡔피해자현황조사󰡕에는 증언자의 이름이 ‘이○○’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호적상 이름은 ‘이○○(1933. 10. 19.)’이다. 호명읍, 

｢조사 협조 의뢰(신원 확인 요청) 회신｣(호명읍-11544,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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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좌익에 의해 불려나간 이○○는 장○봉, 장○달, 장○걸, 장○대, 이○○과 함께 새끼줄

에 묶여 호명면사무소에 구금되었다. 면사무소에서 좌익들은 면서기에게 “면사무소에서 얼마나 잘 

벌었냐.”라는 이유, 동장에게는 “동장질을 하면 동네가 네 나라냐.”라는 이유, 한 명은 청년단장이라

는 이유, 이○○에게는 순경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를 대면서 각목 등으로 여섯 명을 구타하였다. 

당시 남자들은 팔다리가 모두 부러졌으며 이○○는 머리에 흉터가 생겼다. 다음 날 좌익 7~8명은 

여섯 명을 묶고 눈을 가린 뒤 오백이재로 데리고 간 후 남자 다섯 명을 총살하였다. 이○○의 아버

지가 시계와 소 두 마리 판 돈을 뇌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만이 살아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 한다.

제적등본에 장○봉은 1950년 7월 20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216번지(본적지)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고,131) 장○달은 1954년 12월 17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277번지(본적지)에서 사망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132) 장○걸은 1950년 7월 17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192번지(본적지)에

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133) 장○대는 1950년 9월 20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230번지(본적

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34)

족보에는 장○대가 1950. 7. 19.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135)

공보처 통계국의 󰡔6･25사변 피살자 명부󰡕(1952)에는 진실규명대상자 4명이 등재되어 있다. 다

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4명 모두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136)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삿날,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

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시기는 1950년 9월 1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장○현, 장○배가 장○봉 등 4명의 희생 경위와 시신 수습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신청인 이○옥, 조○순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2) 1기 진실

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이 4명의 가족과 함께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한 점, (3) 4명과 함께 연행되

131) “동거인 1963년 12월 31일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거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2) “동거자 박○○(배우자) 계출 동월 20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33) “동거인 1963년 12월 31일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거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4) “동거자 김○○(배우자) 계출 동월 21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35) ‘1950년 경인(庚寅) 7월 19일 졸’, 󰡔인동장씨황상파세보 4󰡕(1996).

136)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장○봉이 장○봉(張○逢)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월간조선사에서 발간한 

󰡔피살자 5만9994명󰡕에는 이를 오독하여 장○봉을 장○봉(張○逢)으로 기재하였다. 이 때문에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장○봉

이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 1952; 월간조

선사, 󰡔피살자 5만9994명󰡕, 2003. 또한 월간조선사의 󰡔피살자 5만9994명󰡕에는 호명(虎鳴)을 서양(庶陽) 등으로 오독하여 이들

의 주소가 ‘서양면 담암동’로 기재되어 있다.

연번
성  명
(이명)

제적등본
(한자/본적)

6･25사변 피살자 명부
(한글/한자/본적/피살년월일)

1 장○봉 張○逢/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장○봉/張○逢/예천군 호명면 담암동/1950.9.30.

2 장○달 張○達/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장○달/張○達/예천군 호명면 담암동/1950.9.30.

3 장○걸 張○杰/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장○걸/張○杰/예천군 호명면 담암동/1950.9.30.

4 장○대 張○大/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장○대/張○大/예천군 호명면 담암동/19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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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이○○가 ｢피해자현황조사｣(2007)에서 증언한 점, (4) 󰡔6･25사변 피살자 명부󰡕 상의 명단과 

진실규명대상자 4명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

○대는 1950년 9월 1일 청년단장, 마을 동장, 면서기 등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들에게 연행되어 월포동 오백이재에서 희생되었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신

청 희생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장○봉, 장○달, 장○걸, 장○대와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3. 사건 조사 결과

가. 희생자의 수와 신원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 족보, 1기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시신 수습 여부, 제삿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자의 신원과 확인 근거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는 희생 사실 확인의 근거가 된 기록 

및 진술 등을 표기하였다.

<표 4>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연번
사건
번호

(2마-)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비고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진술

시신
수습

제사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 직업

제적
등본

(사망일자,
사망장소)

족보
(사망일자,

발행
연도)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순국
반공
청년

운동자
명부

기타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포항시 (6명)

1 1273

김○조
(金○祚,

남,
1908)

곡강면 
칠포동

기타
1948.
4.18.
본적지

○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내각수반
표창장
(1963)

반공순국
청년동지
위령비
(1963)

○
음력
3.22.

희생
확인

2 13680

최○택
(崔○宅,

남,
1907)

흥해면 
망천동

의사

1950.
8.21.
흥해면
곡강동 
산곡

○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1952, 1954)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흥해읍
위령탑

양○○
(1941,
주민)

○
음력
7.7.

희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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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건
번호

(2마-)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비고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진술

시신
수습

제사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 직업

제적
등본

(사망일자,
사망장소)

족보
(사망일자,

발행
연도)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순국
반공
청년

운동자
명부

기타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3 6357

최○율
(崔○律,

남,
1940)

송라면
지경리

학생
1950.
2.4.

본적지

경북경찰
발전사
(2001)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조선일보
(1950)

남조선민보
(1950)

최○○
(1944,
가족, 
희생 
목격)

김○○
(1947,
주민)

○
희생
확인

4 6358

최○달
(崔○達,

남,
1943)

송라면
지경리

학생
1950.
2.4.

본적지

경북경찰
발전사
(2001)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조선일보
(1950)

남조선민보
(1950)

최○○
(1944,
가족, 
희생 
목격)

김○○
(1947,
주민)

○
희생
확인

5 6359

임○이
(林○伊,

여,
1907)

송라면
지경리

주부 -

경북경찰
발전사
(2001)

내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조선일보
(1950)

남조선민보
(1950)

최○○
(1944,
가족, 
상해 
목격)

김○○
(1947,
주민, 
상해 
목격)

- 상해
희생
확인

6 12092

윤○율
(尹○律,

남,
1926)

송라면
하송리

농업
1950.
9.16.
본적지

1950.
8.16.
(2011)

윤○○
(1932,
조카)

장○○
(1944,
주민)

○
음력
8.14.

희생
확인

고령군 (8명)

7 14642

정○현
(鄭○鉉,

남,
1878)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8.21.
우곡면
사전동 

49

1950.
7.8.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손녀, 
연행 
목격)

추○○,
(1948,
손자

며느리)

○
음력
7.7.

희생
확인

8 14643

한○이
(韓○伊,

여,
1891)

우곡면
사전동

주부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1950.
6.24.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손녀, 
연행 
목격)

추○○
(1948,
손자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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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건
번호

(2마-)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비고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진술

시신
수습

제사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 직업

제적
등본

(사망일자,
사망장소)

족보
(사망일자,

발행
연도)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순국
반공
청년

운동자
명부

기타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9 15789

정○문
(鄭○汶,

남,
1914)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3.15.
우곡면 
대곡리 
183

(산기슭)

1950.
2.21.
(2005)

고령경찰서
전사확인서

(1967)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딸, 
연행 및 

시신 
목격)

정○
(1951,
조카)

정○상
(1951,
조카)

정○상
(1951,
조카)

추○○
(1948,
며느리)

1기
오○○
(1932,
주민)

○
음력
2.19.

희생
확인

10
5656
14645

정○곤
(鄭○坤,

남,
1918)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1950.
6.24.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11 15369

정○영
(鄭○永,

남,
1924)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1950.
6.24.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12
7148
14647

정○규
(鄭○圭,

남,
1927)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1950.
6.24.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13
7149
14648

정○수
(鄭○守,

남,
1934)

우곡면
사전동

학생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14 14649

정○길
(鄭○吉,

남,
1942)

우곡면
사전동

학생

1950.
8.21.
우곡면
사전동

49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7.7.

희생
확인

예천군 (4명)

15 12437

장○봉
(張○逢,

남,
1912)

호명면 
담암동

농업
(마을
동장)

1950. 
7.20.
본적지

○
피해자 

현황조사
(2007)

1기
이○○
(1921,
이웃, 
희생 
목격)

○
음력
7.18.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
규명 
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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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생자의 특징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희생자의 나이는 10대(4명, 22%), 20대(4명, 22%), 30대(5명, 

28%), 40대 이상(5명, 28%) 등 전 연령대에 분포하여 있었고, 성별은 대부분 남성(16명, 89%)이었

으나 여성(2명, 11%)도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자는 대다수가 농업(9명, 50%)에 종사하였으나 연령

의 특징에 따라 학생(4명, 22%)도 있었다.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18명의 거주지별･성별･연령별･
직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5> 희생자 거주지별 분포 

거주지
포항시(구 영일군) 고령군 예천군

비고
송라면 곡강면 흥해면 우곡면 호명면

희생자 수(명) 4 1 1 8 4 18

비율(%) 22 6 6 44 22 100

<표 6> 희생자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합계

희생자 수(명) 16 2 18

비율(%) 89 11 100

연번
사건
번호

(2마-)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비고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진술

시신
수습

제사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 직업

제적
등본

(사망일자,
사망장소)

족보
(사망일자,

발행
연도)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순국
반공
청년

운동자
명부

기타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16 12438

장○달
(張○達,

남,
1918)

호명면 
담암동

농업
1954. 
12.17.
본적지

○
피해자 

현황조사
(2007)

1기
이○○
(1921,
이웃, 
희생 
목격)

○
음력
7.18.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
규명 
결정
확인

17 12439

장○걸
(張○杰,

남,
1918)

호명면 
담암동

농업
1950. 
7.17.
본적지

○
피해자 

현황조사
(2007)

1기
이○○
(1921,
이웃, 
희생 
목격)

○
음력
7.18.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
규명 
결정
확인

18 12440

장○대
(張○大,

남,
1921)

호명면 
담암동

공무원
(면서기)

1950. 
9.20.
본적지

1950.
7.19.
(1996)

○
피해자 

현황조사
(2007)

1기
이○○
(1921,
이웃, 
희생 
목격)

○
음력
7.18.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
규명 
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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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희생자 연령별 분포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합계

희생자 수(명) 4 4 5 3 2 18

비율(%) 22 22 28 17 11 100

<표 8> 희생자 직업별 분포

직업 농업 공무원 기타 학생 합계

희생자 수(명) 9 1 4 4 18

비율(%) 50 6 22 22 100

다.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경북 포항･고령･예천 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21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

익, 빨치산, 인민군이다.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1948년 4월에 발생한 1건(진실규명대상자 김○조)은 지방 좌

익에 의한 피습으로 사망, 1950년 9월에 발생한 3건(진실규명대상자 최○율, 최○달, 임○이)은 무

장 빨치산에 의한 피습으로 사망 혹은 상해137),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건 2건(진실규

명대상자 최○택, 윤○율)은 인민군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사망하는 등의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령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1949년 3월에 발생한 1건(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은 지방 좌

익에 의해, 1950년 8월에 발생한 10건(진실규명대상자 정○현 등 7명)은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 의

해 우익청년단 활동을 한다거나 좌익에 비협조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가족 8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예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1950년 8월에 발생한 4건(진실규명대상자 장○봉 등 4명)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

였다.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당시 활동하던 지방 좌익이 같은 마을 주민이고 실명을 거론하는 등 구체적

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 포항･고령･예천 지역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 사건이 

발생한 주요 이유로는 대한청년단, 공무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당시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등을 꼽을 수 있다. 

137) 1950년 9월에 발생한 ‘송라면 지경리 습격 사건’은 빨치산에 의한 기습 보복으로 마을 주민 다수가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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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권고 사항

1.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북도 경북 포항･고령･예천지역에서 김○조(金○祚, 2마-1273) 등 민

간인 18명이 한국전쟁 전후인 1948년 4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청년단원 및 그 가족, 공무원, 

우익인사,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

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18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 사실이 확인된 13명은 다음과 같다. 김○조(金○祚, 2마-1273), 최○택(崔○宅, 2마

-13680), 최○율(崔○律, 2마-6357), 최○달(崔○達, 2마-6358), 윤○율(尹○律, 2마-12092), 정○

현(鄭○鉉, 2마-14642), 한○이(韓○伊, 2마-14643), 정○문(鄭○汶, 2마-15789), 정○곤(鄭○坤, 

2마-5656, -14645), 정○영(鄭○永, 2마-15369), 정○규(鄭○圭, 2마-7148, -14647), 정○수(鄭

○守, 2마-7149, 14648), 정○길(鄭○吉, 2마-14649)이다.

상해 사실이 확인된 1명은 임○이(林○伊, 2마-6359)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결정(희생 확인)된 장○봉(張○逢, 2마

-12437), 장○달(張○達, 2마-12438), 장○걸(張○杰, 2마-12439), 장○대(張○大, 2마-12440) 등 

4명은 진실규명결정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별 특징은 남성(89%)이, 직업별로는 농업(50%)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
30대(50%)가 많았고, 10대(22%)도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한청년단원, 공무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인

민군 등 적대세력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2. 권고 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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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 한국

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도 차별 없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나. 북한정권의 사과 촉구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

족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

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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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포항(4명, 6건)

1 1273
한○자
(1948)

김○조
(金○祚
1908,

시아버지)

2022.12.15.
포항시 
북구 

삼호로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친척 등)

•김○조는 1남 5녀 중 외동 아들로,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2동
(잠불)에 거주하였음. 김○조는 학식이 있고 똑똑하며 인품이 
좋고 언변도 훌륭했다고 함.

•김○조는 반공단체 같은 곳에서 활동하였음.
•김○조는 어느 해 음력 3월 23일경 칠포 초소에서 순경들과 
반공활동 및 국회의원 선거대비 업무를 논의하고 새벽 2시~4
시경 귀가를 하던 중 수십명의 좌익 세력에 의해 칼에 찔렸
음. 김○조는 피를 흘리면서 개천 주변에 살던 사람의 집으로 
갔음. 당시 개천 주변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김○조의 배우자가 김○조의 시신울 수습하였음.

•가해자는 지방좌익으로, 김○조의 집안 사람이었다고 함. 
•김○조는 생전에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방 좌익들에게서 
협박과 위협을 받았음.

•포항시에서 세운 충혼탑에 김○조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신청인 한○자는 오촌 당숙 및 당숙모와 마을 주민들에게 사
건 내용을 전해 들음.

2 13680
최○일
(1948)

최○택
(崔○宅,
1907,
아버지)

2023.7.19.
용인시 
처인구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최○택은 6형제 중 둘째임. 최○택은 일본에서 공부하며 구
주의대를 나와서, 일본 오사카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차대
전이 끝날 무렵 한국으로 귀국 후 흥해읍(망천동)에서 의사일
을 함.

•당시 병원 2층에 우익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이 있
었음.

•최○택은 한국전쟁 당시 안강전투에서 부상당한 국군을 치료
하는 임시 군의관으로 일하였음.

•당시 학교 운동장에 야전병원이 운영되었고, 부상병들을 치
료할 외과수술 경력을 가진 의사가 없어서 최○택이 임시 국
가 공의로 위촉되어 부상병들을 치료했음.

•국군이 인민군에게 밀리고 전선이 후퇴하게 되자, 최○택은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을 가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 장기면에 
사는 최○택의 형제 집으로 배를 타고 가기 위해 식구들과 봉
림해변 갔으나, 풍랑이 높게 일어 사나흘간 배를 띄우지 못하
게 됨.

•봉림해변에서 배가 뜰때를 기다리던 중 석 씨라는 지역민이 
인민군과 함께 최○택을 찾아와서, 최○택을 불러내어 봉림
해변가에 인접한 산으로 데려갔음. 그 곳(산)에는 흥해읍 일
대에서 끌려온 사람들 여럿이 집결해 있었음.

•최○택은 인민군 부상자를 치료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하였
고, (끌려온)다른 사람들과 함께 희생되었음.

•당시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최○택 등 12명이 
희생되었음. 가족들은 며칠 후 최○택의 시신을 수습하였음. 
여름이라 시신의 훼손이 심해서 최○택의 옷을 보고 시신을 
구분함. 

•흥해읍사무소에 희생된 12명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음. 최○
택과 함께 희생된 나머지 11명은 흥해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임.

•제사는 1950년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0일)에 지내고 있음
•신청인 최○일의 어머니 오○○은 당시 최○택과 함께 잡혀 
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최○택의 희생 상황을 전해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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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3

6357

6358

6359

최○복
(1948)

최○율
(崔○律,
1940,

형)

최○달
(崔○達
1943,

형)

임○이
(林○伊
1907,
어머니)

2023.2.7.
진실화해 
위원회 
조사실

･
진술조서

2024.11.25.
･

통화보고서

전문
(어머니)

•진실규명대상자 최○율, 최○달, 임○이는 경북 영일군 송라
면 지경리에 거주함.

•1950년 2월 3일(음력 12월 17일) 밤, 좌익 4~50명이 마을 
전체를 몰살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죽창으로 사람들
을 죽였음.

•최○율, 최○달의 아버지 최○○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간 장
녀의 집에 가 있었고, 당시 최○○의 집에는 최○○의 배우자 
임○이, 아들 최○율과 최○달, 최○복, 딸 최○○만 있었음.

•인민군이 죽창으로 임○이를 찌르려고 하자 최○율과 최○달
이 달려들어 막다가 (죽창에 찔려) 현장에서 즉사하였음. 임
○이는 인민군의 죽창에 찔려서 창자가 튀어나와 있었음.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최○○이 집에 와서 임○이를 포
항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3년 정도 치료를 받았음.

•임○이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후유증으로 40여년을 거동이 
불편하여 고생을 하다 사망함.

•최○율, 최○달의 시신은 뒷산에 매장함. 
•송라면 지경리에서 30~40가구 정도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낸
다고 알고 있음.

4 12092
윤○수
(1950)

윤○율
(尹○律
1926,
아버지)

이명: 
윤○경,

송○○율

2023.12.6.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윤○율은 송라면 하송리에 거주하였음. 당시 송라에는 좌익
들이 많았고, 좌익들이 윤○율을 불러내 끌고가서 구타하고 
재물을 내놓으라는 이유로 괴롭히곤 하였음.

•윤○율은 송라지역의 대동청년단장이었고, 부단장 이○○는 
좌익에게 끌려가 나무에 묶여서 총살 당했다고 함.

•윤○율은 집안에 땅이 많아 그것을 관리하며 산에서 내려 온 
좌익들과 싸우고, 경찰서 등 관공서를 지키기도 했다고 함.

•1950년 음력 8월 12일경, 윤○율이 ‘북한 김일성을 죽이러 
간다’며 장총을 들고 가족들이 피난살이를 하던 논 옆쪽길(영
덕방면)로 갔음.

•이후 윤○율의 어머니 김○○가 영덕(혹은 울진)쪽에서 윤○
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꾼 두 명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윤○율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보고 시신을 수습하였음.

•윤○율의 제사는 음력 8월 14일에 지내고 있음.
•신청인 윤○수는 할머니 김○○ 등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고령(4명, 10건)

5

14642

14643

14645

14647

14648

14649

정○상
(1951)

정○현
(鄭○鉉,
1878,

할아버지)

한○이
(韓○伊,
1891,
할머니)

정○곤
(鄭○坤,
1918,
삼촌)

정○규
(鄭○圭,
1927,
아버지)

2023.2.8.
대구시청 
산격청사

･
진술조서

전문
(친척)

•정○현, 한○이, 정○곤, 정○규, 정○수, 정○길은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사부골)에서 함께 거주함.

•한국전쟁 전에 6형제의 장남 정○문이 청년단에 가입하여 활
동하던 중, 누군가 남로당 가입을 권유했고 정○문은 이를 거
부해서 살해당함.

•다른 형제들 또한 정○문과 함께 청년단 활동을 했다고 들었
음.

•정○문 사망 이후 한국전쟁 발발하자 고령의 좌익들 사이에 
정씨 집안은 인민군이 죽여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는 소문이 
퍼짐.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했을 당시 남은 가족들은 피난을 가지 
못하였음.

•인민군 협력자 박○○과 인민군이 1950년 8월 6일(음력 6
월 23일)에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를 산으
로 끌고가 살해함.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에는 정○현, 정○길이 인
민군에게 연행되어 살해됨.

•인민군이 후퇴한 뒤에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서 시신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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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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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
전문

주요 진술

정○수
(鄭○守,
1934,
삼촌)

정○길
(鄭○吉,
1942,
삼촌)

견하였고, 경찰 입회하에 시신을 수습함.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뒤에 수습하여 시신이 많이 부패하였다고 함.

•박○○이라는 지방 좌익이 인민군에 협조하여 활동함. 박○
○은 무기징역형으로 15년 정도 복역 중에 질병으로 풀려났
다고 들었음.

•신청인 정○상은 집안 친척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6 15789
정○규
(1980)

정○문
(鄭○汶,
1914,

할아버지)

2023.2.9.
대구시청 
산격청사

･
진술조서
(참고인 
추○○ 
동석) 

전문
(어른)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추○○의 시아버지)은 우곡면에서 대
한청년단장으로 활동함.

•좌익들이 정○문을 포섭하고 싶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1949년 3월 15일에 좌익세력 3명이 정○문을 유인하여 어
디론가 데리고 간 후 살해함.

•다음날 정○문과 함께 출근을 하려던 청년단원이 정○문을 
찾다가 마을 구석에 방치된 시신을 발견하였음. 정○문의 형
제들이 시신을 수습함.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은 정○문의 어머니 한○이, 형제들
을 모두 살해한 후 정○문의 아버지 정○현과 당시 8살이던 
막내 동생을 살해하였음.

•인민군이 후퇴한 다음에 경찰이 정○문의 가족들 시신을 수
습하였음. 참고인 추○○는 세월이 지난 뒤 정○현, 한○이의 
시신을 이장하다가 두개골에 총알 크기의 구명이 있는 걸 목
격함.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한 후 박씨 집안이 마을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인민군들에게 주었으며, 인민군들에게 마을 우익들
을 밀고함.

7 15369
정○상
(1951)

정○영
(鄭○永,
1924,
아버지)
*이명: 
정○두

2023.2.27.
예천시 

용문경천로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어른)

•정○영은 농사를 지었지만 주로 우곡면 청년단원으로 활동
함. 정○영의 형 정○문이 우곡면 청년단장이었음. 

•1948년 음력 2월 20일 지방 좌익이 평소 공산당 가입을 거
부하던 정○문을 살해함. 

•이 일은 당시 마을에 살던 박○○과 연관이 있었음. 정○영과 
형제들은 정○문의 상여를 매고 박○○의 집에 들어가는 등 
마을의 지방 좌익들을 드잡이해서 기를 죽여놨음. 이로 인해 
박○○ 등은 정○영의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게 됨.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나 정○영의 가족들은 피란을 가지 않고 
마을에 머물렀음.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하자 박○○은 인민
군에게 정○영의 집안을 고발하면서 그 가족들이 숨은 장소
를 밀고하였음. 또한 정○영의 가족들의 양식을 인민군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음.

•1950년 8월 7일, 정○영과 그 형제들, 정○영의 어머니 한
○이는 인민군에 의해 희생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자 정○영의 막냇동생 정○길은 박○○
의 처가 마을 우물가에 나온 것을 보고 욕을 함.

•이것을 보고 후환이 두려웠던 좌익세력과 인민군은 정○길과 
정○길의 아버지 정○현을 1950년 입식일에 살해하였음.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방치되
어 있다가 고령 수복 후 면에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 수습됨. 
경찰이 가족들의 비석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나 후환을 두
려워한 정○문의 배우자가 이를 거절함. 

•한○이의 시신을 이장할 때 친척 정○상이 한○이의 유골 머
리 부분에서 총 맞은 자리를 확인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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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656

7148

7149

정○
(1951)

정○곤
(鄭○坤,
1918,
아버지)

정○규
(鄭○圭,
1927, 
삼촌)

정○수
(鄭○守,
1934, 
삼촌)

2022.12.9.
대구시 
달서구 
비슬로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형)

•정○곤, 정○규는 농업에 종사했으며 정○수는 중학교에 재

학 중이었음. 세 사람은 형제로, 당시 세 형제의 큰 형 정○문

은 대한청년단 단장이었고 정○곤, 정○규는 단원이었음. 

•사건 발생 전 지방 좌익이 대한청년단 100호 단장이던 정○

문에게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권유했으나 정○문이 거절하자 

지방 좌익들에게 희생됨.

•이후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했을 당시 마을의 좌익인사인 박

○○은 정○문의 남은 가족들을 인민군에게 고발하였고, 정

○곤이 숨은 곳 또한 인민군에게 알려주었음. 

•박○○은 정○문에 의해 자신의 형이 구속되자 이에 원한을 

품고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함. 

•이로 인해 신청인의 가족들은 마을 대밭에서 인민재판을 받

게 되었고 1950년 8월 7일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와 형제들의 어머니 한○이가 인민군에 의해 사전동 뒷산에

서 희생됨. 

•이후 인민군은 형제들의 아버지 정○현과 막내 정○길을 살

해함. 당시는 1950년 입식일이었음. 

•희생자들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수습되었고 살아 남은 가족들은 친척집 등으로 뿔뿔이 흩어

져 살게 되었음. 

예천(4명, 4건)

9 12437
장○현
(1938)

장○봉
(張○逢
1912,
아버지)

2023.8.18.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마을회관
-

진술조서

목격
(시신
수습)

•장○봉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었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 구장을 하였음.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예천을 장악하자 마을 좌익이던 장

○○, 장○○, 장○○, 장○○, 장○○ 등 다섯 사람의 세력

이 강해짐. 이들은 인민군을 따라 월북했지만 장○○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마을에서 살다가 사망

함. 

•장○○ 등은 원래 사상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인민군

이 들어와 자신들이 힘을 얻으니 마을에서 잘 살던 사람들을 

죽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음. 

•인민군의 예천 장악 후 예천경찰서 순경의 어머니와 며느리

가 담암동로 피난을 왔음. 장○○ 등 지방 좌익들은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장○봉은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했

다고 함. 이로 인해 장○○ 등 지방 좌익들이 장○봉에 대해 

‘사상이 다르다.’라고 판단함. 그후 지방 좌익들은 예천경찰

서 순경의 어머니와 며느리를 죽이고 갓난 아기를 산채로 묻

음.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 지방 좌익들은 장○봉과 장○봉의 동

생 장○달, 당시 청년단장 이○○, 면서기 장○대, 마을에서 

잘 살던 장○걸, 부녀회장 이○○를 불러내 호명지서로 끌려

가 3일간 지서에 구금됨. 

•1950년 음력 7월 18일, 지방좌익들은 이들을 예천으로 데려

간다고 하며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오백이재에서 총살함. 끌

려간 사람 중 이○○는 그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살려줌. 이

○○가 마을로 와서 다섯 사람이 희생된 사실을 알려 줌. 

•마을 사람 중 장○○이라는 사람이 좌익을 좀 알았는데 국군 

수복 후 경찰이 장○○에게 예천 좌익들을 지목하게 해 지목

된 사람들과 장○○을 모두 희생시켰다고 함. 



2025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4권] 92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10 12438
이○옥
(1944)

장○달
(張○達,
1918,

시아버지)

2023.8.18.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마을회관
-

진술조서

전문
(마을
사람)

•장○달은 과거 일본에 거주한 적이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었다고 함. 

•마을에서 장○달 등 5명이 함께 끌려가 누군가에게 총살을 
당했다고 함. 장○달과 함께 희생된 사람은 장○걸, 장○봉, 
장○대, 이○○임. 

•장○달이 희생된 것도 장○달과 함께 희생된 장○걸의 배우
자에게 들었다고 함. 

•장○달의 제사를 음력 7월 18일에 지내고 있음. 

11 12439
조○순
(1952)

장○걸
(張○杰,
1918,

시아버지)

2023.8.18.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마을회관
-

진술조서

전문
(시모)

•장○걸은 농사를 지으며 소장사를 하였음. 어느 해 음력 7월 
18일, 누군가 장○걸 등 마을 사는 사람 5명을 끌고 가 새끼
를 꼬아 묶은 다음 오백이재에서 총살함. 

•신청인 조○순은 정확한 사건 발생 시기는 알지 못하나 시집
을 오니 다섯 집이 음력 7월 18일에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함. 

•당시 희생된 사람은 장○걸과 장○대, 장○봉, 장○달, 이○
○임.

12 12440
장○배
(1945)

장○대
(張○大,
1921,
아버지)

2023.8.18.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마을회관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장○대는 호명면사무소 호적계 공무원이었음. 음력 1950년 
7월 18일 아침, 출근 전 식사 중인 장○대에게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지방좌익이 찾아와 퇴근 후 7시까지 집회장(동회
관)으로 오라고 전함. 퇴근 후 장○대가 동회관으로 가니 사
전에 지방좌익들이 호출한 사람들이 와 있었음.

•당시 지방좌익들은 장○대를 포함해 여섯 명을 호출했고 모
두 동회관에 도착하자 그들을 새끼줄로 묶어서 호송함. 당시 
호송에 참여한 지방좌익은 모두 세 명으로 어깨에 총을 메고 
호송되는 사람들 앞뒤로 한 명씩, 옆에 한 명이 섰음. 

•장○대 등 여섯 명은 호명면사무소로 끌려감. 그날 저녁 11
시 30분경, 장○대 등은 다시 지방좌익들에 의해 호명지서로 
옮겨짐. 

•다음 날(음력 7월 19일) 새벽 4시 반경 호명지서를 출발해 
호명지서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호명면 월포동 오백
이재 계곡으로 끌려감. 오백이재 계곡에서 지방좌익들은 장
○대 등 여섯 명의 머리에 수건을 씌움.

•좌익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
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장○대는 “나는 억울하게 죽지만 
나의 부모님과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유언을 남김.

•함께 끌려간 다섯명은 지방좌익들의 손에 총살되었으나 이○
○는 좌익들이 총을 쏘지 않고 밀쳐 넘어뜨린 뒤 엉덩이를 걷
어 차며 “빨리 도망가라.”라고 해 살아났음. 소장사를 해 돈
이 많았던 이○○의 아버지가 사전에 좌익에게 돈을 써서 이
○○의 목숨을 살렸다고 함. 

•당시 장○대와 함께 희생된 사람은 장○걸, 장○달, 장○봉, 
이○○이며 모두 음력 7월 18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당시 끌려간 사람들은 면사무소 직원(장○대), 동장, 마을 유
지, 여성 단체 회원 등으로 마을에서 발언권이 있었던 사람들
이었음.

•신청인 장○배는 할머니 김○○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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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표) 2>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포항(5명)

1 13680
최○택

(崔○宅)

양○○
(남,

1941)

주민
･

영일군
흥해면
망천동

2024.8.22.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동 
경로당

･
진술조서

전문
(친구)

•한국전쟁 발발 전, 흥해지서에는 대한청년단원들의 사
진이 걸려 있었음.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마을에 
내려오자 인민군은 마을 좌익들을 동원하여 청년단원을 
찾아 연행하였음.

•최○택을 포함한 청년단원들은 곡강동 하천변(현, 곡강
천 정수장 위치)에서 사람들을 총살하였음. 

•흥해읍사무소에 이들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으며 내년 
4월 흥해 청년단체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음.

•참고인 양○○는 최○○의 이웃이었고, 최○○의 조카 
최○○과 동창이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최○○에
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참고인 양○○는 호적상 1941년생, 실제 1939년생임.

2

6357

6358

6359

최○율
(崔○律)

최○달
(崔○達)

임○이
(林○伊)

최○○
(여, 

1944)

가족
･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2024.8.22.
포항시
남구

송도동 
행정복지 

센터
･

진술조서

목격
(희생, 
시신)
전문

(아버지)

•1950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 밤, 참고인 최○○
는 어머니 임○이, 셋째 언니 최○○와 오빠 최○율･최
○달, 동생 최○복과 함께 자택에 있었음. 그때 좌익들
이 마을 뒷산에서 나팔을 불고 내려와 마을을 습격하였음.

•좌익들은 참고인 최○○의 집에도 왔음. 임○이는 최○
○와 최○복을 방 구석 이불 사이에 숨겼는데, 숨지 못
한 언니 최○○와 오빠 최○율･최○달은 인민군에게 
죽창에 찔려 사망하였음. 어머니 임○이는 좌익에 의해 
창자가 튀어나오는 상해를 입었음. 그후 좌익들은 다시 
나팔을 불고 산으로 도망감.

•참고인 최○○는 집 밭에서 언니, 오빠들의 시신이 이
불을 깔고 나란히 눕혀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

•임○이는 이마, 양 손, 배, 가슴 등 여러 곳에 죽창을 
맞았으며 창자가 튀어나온 것이 가장 심각하여 포항도
립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음. 참고인 최○○는 
어머니 임○이가 첫 수술 후 창자가 자꾸 새서 두 번 
정도 수술을 더 하셨다고 아버지 최○○에게서 전해 
들음. 그후 임○이는 거동을 잘 하지 못하다가 사망하
였음. 

•포항시 국회의원을 지낸 박○○의 집이 진술인의 집 바
로 옆이었는데, 그 집 아이들 5명은 장롱에 숨어있다가 
좌익들이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한꺼번에 죽
었다고 들었음.

•사건 당일 날이 너무 추워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불타는 
집에서 불을 쬐던 기억이 남.

3

6357

6358

6359

최○율
(崔○律)

최○달
(崔○達)

임○이
(林○伊)

김○○
(남, 

1947)

주민
･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2024.8.22.
포항시
남구

송도동 
행정복지 

센터
･

진술조서

전문
(가족, 
마을 
주민)

•사건 발생 이전, 좌익들이 송라면 지경리 마을의 배를 

탈취한 뒤 무기를 실어 와 마을 앞 ‘고래불’에 숨겨두었

음. 좌익들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

였으나, 송라면 지경리 청년단이 이를 목격하고 남정지

서에 신고하였음.

•1950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 당시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동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을에 있던 좌익 

내통자가 그 사실을 좌익들에게 알렸음. 좌익들은 무기

운반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송라면 지경리

를 습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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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좌익들이 마을에 불을 붙이고 다녔고, 바람이 부니 불

이 옮겨붙어 마을 전체가 불탔음. 

•당시 지경리 마을은 60-70호 정도 되었는데, 좌익들이 

불을 붙이고 다녔고, 한겨울에 바람이 부니까 불이 옮

겨 붙어서 마을 전체가 불탔음.

•당시 참고인 김○○의 아버지 김○○(지경리 청년단장)

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

•임○이의 집은 큰길 가에 있었는데, 좌익들은 임○이의 

집에도 들어갔음. 좌익들이 임○이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자 임○이의 셋째 딸 최○○와 두 아들 최○율･최○

복이 이를 막다가 사망하였음. 또한 임○이는 창에 찔

러 창자가 튀어나와 사망하였음. 

•그날 어린 동생 최○○와 최○복은 이불 속에 숨어 있

었는데, 좌익들이 그 곳을 발로 밟아 최○○는 골반을 

다침.

•임○이는 창자가 튀어 나왔는데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 초금만 무리를 하면 배가 붓곤 하여 집 밖에 

나갈 수 없고 집에서 지냈음.

•신청인 김○○는 사건 발생일 마을에 불이 나서 바닷가

로 이불을 가져다 빼던 기억이 있으며, 그후 같은 마을

에 거주하며 임○이의 상해를 목격함. 최○○와 결혼한 

후 최○율･최○달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들음.

•참고인 김○○는 호적상 1947년생, 실제 1945년생임.

4 12092
윤○율

(尹○律)

장○○
(남,

1944)

주민
･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2024.8.22.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1리
경로당

･
진술조서

전문
(마을 
주민)

•윤○율은 송라면 청년 단장으로 마을 뒷산에 좌익들이 

생기자 마을 경비를 서곤 함.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포항까지 내려오자 윤○율

은 마을 주민 김○○, 이○○와 함께 피난을 갔음. 피

난을 윤○율, 김○○, 이○○에게 인민군이 총을 쏘았

음. 김○○과 이○○는 살아 남았지만 윤○율은 다리에 

총을 맞고 앉은 채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김○○, 이○○가 살아 돌아 와 윤○율의 가족들에게 

윤○율이 희생된 장소를 알려주었음. 그래서 그 가족들

이 윤○율의 시신을 화장하여 수습해왔음.

•1950년 9월 한국전쟁 발발 후, 참고인 장○○는 월포

동로 피난을 갔다가 추석 이후 돌아왔음. 참고인 장○

○는 윤○율의 희생을 목격한 김○○, 이○○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윤○율을 희생시킨 것은 인민군이며, 윤○율이 희생된 

시기는 안강전투가 난 후이며 서울이 수복되고 인민군

들이 쫓겨 올라가기 전임.

5 12092
윤○율

(尹○律)

윤○○
(여,

1932)

조카
･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2024.8.22.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1리
경로당

･
진술조서

전문
(마을 
주민)

•한국전쟁 발발 후 윤○율은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고 전해 들음.

•마을 사람들이 윤○율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윤○율

이 희생된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 후이며 추석(1950년 

9월 26일)보다는 전으로 알고 있음.

•참고인 윤○○는 사건 발생 당시 피난을 갔으며 피난에

서 돌아와 마을 주민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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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고령(1명)

6

14642

14643

15789

14645
5656

15369

14647
7148

14648
7149

14649

정○현
(鄭○鉉)

한○이
(韓○伊)

정○문
(鄭○汶)

정○곤
(鄭○坤)

정○영
(鄭○永)

정○규
(鄭○圭)

정○수
(鄭○守)

정○길
(鄭○吉)

정○○
(여, 

1946)

가족
(친척)

･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024.8.29.
대구 광역시

동대구역 
인근
카페
･

진술조서

목격
(시신
수습)

전문
(어머니)

《정○문의 희생》
•1949년 3월 14일 밤, 모르는 사람들이 정○문을 찾아
와 “면에 급한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며 정○문
을 데리고 갔음. 다음 날 아침, 정○문의 동생 정○영이 
출근을 하기 위해 정○문의 집에 왔음.

•정○문의 배우자 정○○에게 사정을 들은 정○영은 정
○문을 찾아 나섰고, 집 근처(대곡리 183)에 정○문이 
쓰러져 있는 것을 알렸음. 그후 가족들이 정○문의 시
신을 수습해와 가족장을 치렀음. 참고인 정○○는 시신
을 수습해온 것을 목격하였음.

《정○현 등 7명 희생》
•한국전쟁 발발 후, 정○문의 남은 가족들은 마을 뒷산
으로 피난을 갔음. 인민군이 고령에 들어오자 마을 좌
익 박○○이 인민군에게 밀고를 하여 정○문의 가족들
이 숨어 있는 피난처에 왔음.

•인민군은 정○문의 어머니 한○이, 정○문의 동생 정○
곤, 정○영, 정○규, 정○수를 새끼줄로 묶어 연행하였
음. 그후 인민군은 정○문의 배우자 정○○ 등 가족들
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후 어딘가로 데려가 다섯 사람
을 총살하였음.

•다섯 사람이 희생된 후 정○문의 막내 동생(당시 8세) 
정○길이 동네 개울에서 좌익활동가의 배우자들에게 
욕설을 하였음. 며칠 후, 인민군은 남아있는 정○문의 
아버지 정○현과 막내 동생 정○길을 연행하여 살해하
였음.

•정○문의 가족들을 모두 살해한 인민군은 정○문의 집 
사랑채를 인민군 본부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여성들을 
구타하기도 했음.

•참고인 정○○는 정○현, 한○이, 정○문, 정○곤, 정
○영, 정○규, 정○수, 정○길의 연행을 목격하였으며 
그 외 어머니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음.

•참고인 정○○는 호적상 1946년생이지만 실제 1944
년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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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표)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성명
(출생 
연도)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15789
정○문

(鄭○汶)
오○○
(1932)

주민
･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2008.4.2.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참고인 오○○의 아버지 오○○은 한민당당원으로 돈이 
많은 부르주아에 속했음. 오○○은 좌익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서울로 도피하였음. 그후 오○○은 사이가 안 좋은 
순경에 의해 1950년 7월 말 경찰에게 연행되어 희생되
었음.

•우곡면 대한청년단장 정○문은 좌익들에게 살해되었음. 
정○문을 살해한 데 동초한 사람은 ‘박선생’이라고 불리
던 교사 출신의 사람으로 알고 있음.

12437

12438

12439

12440

장○봉
(張○逢)

장○달
(張○達)

장○걸
(張○杰)

장○대
(張○大)

이○○
(1921)

이웃
･

호명면 
담암동

2009.3.9.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목격
(시신)

•1950년 9월 1일, 마을 좌익 장○○, 장○○, 장○○ 등
은 이○○(대한청년단장), 장○걸(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
왔다는 이유), 장○달(장○봉의 동생), 장○봉(구장), 장○
대(면서기)등 5명을 마을회관으로 호출함. 

•좌익들은 이들의 사상검증을 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포박
을 한 채 면사무소(인민위원회 본부)로 5명을 연행하였
고, 9시경 호명지서로 연행하였다가 얼마 후 오백이재에
서 총과 칼로 난도질하여 살해함.

•이○○의 먼 친척 이○○이 이○○의 시신을 찾아 나섰다
가 오백이재에서 다섯 명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에 알려주었음. 당시 이○○의 시어머니와 일가 친척, 다
른 4명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오백이재에 갔음.

•이○○은 총알 2방이 머리와 옆구리를 관통하고, 다리와 
엉덩이 등에 칼로 살점이 도려내진 채 죽어 있었음.

•5명 모두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음력 7월 18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